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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크리스천신문

금주의 기도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

지, 주님의 피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서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과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구원사

역에 더 힘을 내어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옵

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
신 이가 잠간 고난을 받은 너

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종교개혁 500주년...
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16면

“위정자들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자!”

2면

종교개혁 500주년
조진모 목사 

7면

채플린 임상목회
박동서 목사

3면

시론
최해근 목사

8면

이라크와 시리아 교회는 깊은 수렁에 빠

져있다. 그들은 현재 강제 철거되고 있고, 

여러 위협을 당하고 있다. 시리아와 이라크

에서 활동 중인 오픈도어 코디네이터인 로

버트(Robert)는 기독교인들의 마을들과 교

회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파괴되고 있는지

를 실제로 보았다. 

“서양 사람인 당신은 계속되는 파괴가 주

는 정신적인 충격을 도무지 상상하실 수 없

을 겁니다.”

IS 무장 세력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

들에서 교회는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 난민

들의 유일한 소망이다. 예를 들면, 니네베

(Nineveh) 평지가 IS에 의해 장악된 후 그

곳을 떠나 도망친 기독교인들에게 에빌

(Erbil) 시의 교회들은 여러 가지 도움과 보

호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선생님, 우리가 물에 빠져 죽고 있는데 

왜 당신은 가만히 계시나요?” 에빌(Erbil)

의 주교인 무사 알 샤마니(Musa Al 

Shamany)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폭풍 

속에서 가만히 계시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 설교했다. 

그는 요나서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

견했다. “배 위에서의 요나의 기도와 물고

기 배 속에서의 그의 기도는 매우 달랐습니

다. 물고기 배 속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의 

그의 기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주교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

해 설교를 이어나갔다. “삶에서 직면한 시

험과 유혹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믿

음과 신앙은 성숙해졌습니다. 불 가운데 하

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

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 어떤 한 사람

이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 “저는 예수

님이 저를 실제로 만져주시는 것을 말씀을 

듣다가 경험했어요. 설교를 듣는 동안 저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

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은 바로 무사(Musa) 같은 목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서로서로 돌보면

서 이러한 상호 지원들을 조직화하고 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 위기가 처음 찾아왔

을 때, 교회들은 접근 가능한 지원 네트워

크를 자발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기독교

인 난민들은 지역 교회들에 도움을 요청했

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실제적

인 필요들을 제공해 주는 목사님들을 만났

습니다. 지금까지도 목사님들은 그 일을 하

고 계십니다”라고 로버트(Robert)가 현지 

상황을 전해준다.

따라서 현지 교회들은 계속되는 전쟁과 

불안정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인가 고민하고 있다.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돈은 모두 떨어졌고, 자원봉사자들은 

지쳐버렸습니다. 오픈도어는 이라크와 시

리아에 지금까지 수년 동안 실제적인 도움

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역을 통해 

많은 교회들이 그곳의 기독교인들에게 마

지막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었습니

다.”

로버트(Robert)와 그의 팀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것

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3면으로 계속>

크리스천 난민들의 마지막 희망→교회 “행복의 척도는 돈이 아니야!”

시리아, 이라크 현지 교회들이 교회를 개방해 난민들을 돕고 있다.

미션네트웍.뉴스, 시리아 이라크 현지에서 난민들 돕는 교회공동체 활약상 보도 타임, 고액 연봉에도 오히려 더 불행한 직업 5가지 선정 보도

군인들, 군대 지도자들, 우유부단한 국제 지원단체... 이들 중 누

가 이라크와 시리아 기독교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답은 이렇다. “우리는 IS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 바나바

(Barnabe)와 보트로스(Boutros)와 같은 성직자들, 그리고 난민

들을 위해 자신의 교회를 기꺼이 개방하고 있는 사무엘(Samuel)

과 같은 목사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들의 마지막 희

망이다. 하지만 이것도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미션네트웍뉴스(missionnetwork.news)는 기사를 통해 오픈도

어(Open Door)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될 교회

에 모든 사활을 걸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고자 한다고 

보도한다(Last hope for Christian refugees: the church).

미국 사회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모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이 있다. 인문학

보다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고소득 직종 즉 “스템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에 우수한 학생들

이 몰린다.

그러나 ‘타임(Time)’는 놀랍게도 높은 연봉에도 행복하지 않은 직업 5가지를 선

정했는데, 모두가 바로 “스템”과 관련이 있어, 과연 무엇이 행복을 추구하고 판단

하는 척도인지를 모호하게 한다(5 High-Paying Jobs That Will Make You 

Miserable).

1. 의사(Physician)

미국에서 의사는 Top 20 고연봉 직군

이다. 미국 의사들의 연봉 평균치

(Median)는 15만 달러에 이르며, 마취과 

의사의 경우 연봉은 43만 달러를 넘어간

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연봉, 그리고 사

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사 중 자

신의 직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6%에 불과했다. 자살률도 다른 전문직 

종사자보다 70%가량 높게 나타났다. 한 

내과 의사는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과의 인터뷰에서 내과 의사를 직

업으로 선택하고 난 후 느꼈던 혼란스러

움을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다:

“나는 마치 병원이 벌이는 돈과의 전쟁

에서 졸(Pawn)이 된 것 같았다. 병원은 

같은 시간에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도록 

지속해서 강요했다. 의사가 되는 것 말고

도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었지만, 나는 의사를 선택했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가치 있고 고결한 

것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이 모든 것이 가식이 되어버린 기

분이다”.

 
2. 투자은행 애널리스트(Junior 

Investment Banker)

투자은행의 애널리스트 역시 의사와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자랑한다. 기본급 

7만5천 달러에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기

본급 100% 수준의 보너스를 포함하면 

연간 15만 달러에 이르는 수익을 벌어들

인다. 하지만 투자은행의 애널리스트 종

사자들은 주당 120시간이 넘는 노동 강

도를 버텨야 한다. “Young Money”의 저

자 케빈 루즈(Kevin Roose)는 투자은행

과 애널리스트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

한다:

“투자은행은 젊고 야심 있는 젊은이들

에게 또래가 벌어들이는 연봉의 2-3배를 

제시한다. 그러나 그 대가로 이들의 인생 

중 2년을 오롯이 은행에 바치도록 강요

한다. 친구도 만날 수 없으며, 온종일 책

상에 붙어있는 것 외에 당신이 할 수 있

는 일은 없다”.

 

3. 영업 관리자(Sales Manager)

영업을 총괄하는 매니저 즉 영업 관리

자 역시 높은 연봉을 자랑한다. 평균 12

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벌어들인다. 하지

만 연봉이 높은 데는 이유가 있다. 영업 

관리자는 2014년 포브스(Forbes)가 선정

한 “가장 불행한 직업” 리스트에 선정됐

으며, 이들은 지속적인 스트레스과 업무 

부담은 물론 공허함을 동시에 호소한다.

 

4/5. 치과의사 & 변호사(Dentist & 

Lawyer)

치과의사의 연봉 중앙값 역시 15만 달

러를 넘는다. 뉴욕,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

에서 근무하는 1년 차 로펌 변호사들도 

16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다. 하지만 치

과의사는 미국 내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직

종 중의 하나로 꼽혔다. 변호사는 우울증 

발병률이 가장 높은 직종으로 드러났다. 

변호사들의 우울증 발병률은 전문직 종

사자의 평균보다 3.6배나 높게 나타났다. 

변호사들은 긴 근로시간은 물론 로펌의 

파트너가 대부분 수익을 가져가는 수익 

배분 구조에 불만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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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작년 6월 영국의 브렉시트

(Brexit) 결정투표로 시작된 국제

사회와 한국의 정치적인 흐름이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관심

과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현상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선택’일 것입니다. 

‘떠날 것인가? 머무를 것인가?’ ‘

인용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와 같은 선택 앞에 온 국민들의 

마음이 묶여져 있는 것이 사실입

니다. 어느 쪽으로든 선택은 이뤄

질 것이고 그 선택을 좋아하는 부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생사

를 걸고 거부하려는 부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첨예하고 민감

한 시대 앞에서 성경을 통해 지혜를 얻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구약 창세기를 통하여 ‘선택’이 중심 소재로 등장하는 

한 사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고향 땅을 떠나 낯 설은 곳에 와서 목축

을 하며 생활하던 삼촌과 조카 사이에 먹고 사는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고 갈라서는 이야기가 창세기 13장에 나옵니

다.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창13:9). 결국 조카 롯

은 목축하기에 유리한 요단평원을 선택한 후 그 지역으로 이주

합니다. 이렇게 시작되었던 조카 롯의 선택은 훗날 소돔이 하나

님으로부터 불심판을 받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끝

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롯

의 잘못된 선택’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면 롯에게 선택을 하도록 제안을 했던 사람이 믿음

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선택

할 수 없는 내용을 놓고 조카 롯에게 선택을 하도록 제안을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롯이 요단들을 선택하지 않고 그 반대의 선택

을 했다면 아브라함이 요단들을 선택했을 것이고 그 역시 잘못

된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논리적인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

므로 우리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선택이 아

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의 발견’이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

니다. 롯이 요단들을 선택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요단들을 

선택한 이후 자신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발견하

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요단들을 선택한 후 그곳에서 자신을 향

한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발견하고 그 땅에서 거룩한 소명과 

비전의 삶을 살았더라면 결코 롯은 소돔의 멸망 속에 자신이 일

구어 놓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조카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은 약간은 허전함 속에 놓이지만 하나님

이 주시는 비전과 약속을 받고 자신의 미래를 살아가게 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요단들을 선택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

각해 봅니다. 아마도 소돔 땅이 그렇게 허무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전과 소명을 품었던 

아브라함으로 인해 소돔 땅이 하나님의 윤리가 세워지는 곳으

로 바뀌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소명과 비전

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의 걸음이고 열매입니다.

다시 우리 시대로 돌아옵니다. ‘인용’혹은 ‘기각’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용과 기각을 넘어 내 민족과 지구촌을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의 유무입니다. 이 비전과 소명이 없

는 시대와 지도자는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의 마지막은 씁쓸

함으로 막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택

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세워줄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의 발견입

니다.      
thechoi82@yahoo.com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보였던 행

적들이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행위

를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

습을 보면, 그가 한 국가의 지도자로

서 자격미달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시

사한다. 물론 이런 면에선 힐러리 클

린턴 후보자도 낙태를 찬성했다는 점

에서 마찬가지다.

지난 4월 미네소타 베들레헴 신학

교 앤디 나셀리(Andy Naselli) 신약

학 교수는 트럼프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기록했다

(Can You Vote for Donald Trump 

with a Clear Conscience? ).

△트럼프는 간음을 저지른 것을 자

랑하듯 공개석상에서 얘기했다. △트

럼프는 여성과 장애인은 물론 전쟁포

로들을 비하하고 조롱했다. △트럼프

는 사기꾼과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학, 학교 이름만 

사용하는 부동산 편법 증여). △트럼

프는 선동꾼처럼 행동했다. 특히 토

론석상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펼치기

보다는 대중의 욕구와 편견을 선동했

다. △트럼프의 자만함은 부끄러울 

줄 모르는 듯하다. 트럼프는 “나보다 

더 성경책을 많이 읽은 사람을 없을 

것이다”라는 말도 거침없이 했고 그

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

에게 용서를 구해본 적이 없다는 발

언을 일삼았다. △랜디 알콘(Randy 

Alcorn)에 의하면, “내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트럼프가 그의 생각을 

있는 대로 표현하는 것이 문제가 아

니라 그 기저에 있는 생각이 더 큰 문

제다. 특히 그가 집착할 정도로 중요

시 여기는 외적인 모습들, 섹시함, 피

상적인 모습, 재물, 신분과 성취, 사람

을 쉽게 비하하고 조롱할 수 있는 자

질, 그리고 반대에 선 사람들을 향한 

복수심이 더 심각한 문제들이다.”

웨인 그루뎀(Wayne Grudem)은 

트럼프의 측에 섰던 신학자로 지난 

10월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이번 선거에는 도덕적으로 본이 

되는 대통령 후보가 없다. 나는 예전

에 도널드 트럼프를 ‘몇 개 단점이 있

는 좋은 후보자’ 혹은 ‘결함 있는 후보

자’라고 불렀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의 도덕성을 보다 더 강력하게 비

판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 

사실 트럼프의 도덕적인 부분들을 지

적하기가 쉽지는 않았고 특히나 그에

게 대통령 선거를 포기할 것을 설득

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런데 마침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의 2005년도의 행동을 폭로하고 나

섰는데 여성을 비하하는 트럼프의 말

을 실제로 읽어보면, 이게 과연 미국

의 대통령 선거전에서 일어날 수 있

는 일인지 한탄을 멈추지 못할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본

인의 과거 행동을 공개적으로 사과하

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되레 

그가 사용한 단어들에 대해 단지 친

한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화장실 대

화”라고 둘러대며 그 말의 위중함을 

경감시키려고 했다. 여기서 우리

가 놓치지 말아야할 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트럼프의 언어가 아

닌 그의 비도덕적인 행동이라는 

점이다.

이제 “리더십”에 비추어서 트럼

프 대통령을 살펴보자.

정부의 고위 인사층 내에서 리

더십을 살펴보면 트럼프와 같은 

고집스럽고 비도덕적인 행위는 

그를 공직자의 자리에서 퇴출시

킬 명분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인

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리더는 말 그대로 사람을 이끄

는 사람이다.

즉,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는 속도

와 길을 보여주고 비전을 품고 전진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따라가고 

싶게끔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사람이

다. 다른 사람, 그리고 팔로워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을 본인이 먼저 실천하

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리더란 그런 

사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시민들이 원하는 리

더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 그리고 

미국의 시민들이 되었으면 하는 이상

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도 않다. 오히

려 여러 중요한 부문에서 그는 정반

대의 도덕성과 인격, 리더십을 갖추

고 있다.

 

2. 리더는 의지할 수 있고, 신뢰가 

가는 믿음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누군가에게 리더십을 부여한다는 

것은 신뢰를 의미한다. 하지만 트럼

프는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진

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언제든 왜

곡시키고 뒤틀 수 있는 거짓된 도구

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진실이 모

욕당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때 

정의의 기틀은 흔들리게 된다. 부자

들이 진실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가난

한 자들이 설 수 있는 곳은 없다. 그

들은 점점 더 목소리를 잃게 될 것이

다.

 

3. 리더는 어리고 젊은 세대에게 

좋은 인격과 도덕성, 교양의 본을 보

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마도 도널드 트럼프처럼 되려고 

노력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들

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은 굉장

히 슬픈 현실이다.

 

4. 리더는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얻은 성공을 본보기로 삼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악습을 부추기고 일상화 시키

게 되면 국가 안에서 서로의 신뢰를 

잃어가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나

라를 패망의 길로 끌고 갈 것이다. 트

럼프의 비도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

고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가 염려된다. 

삶에서 악행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실

제로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부정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교훈을 주게 될 것이 걱

정된다.

 

5. 리더는 공화국의 의미와 리더에

게 요구되는 덕목이 무엇인지 바르

게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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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자들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자!”
처치리더스.컴, 존 파이퍼 목사가 전하는 트럼프 시대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방안 소개

“선한” 행위의 실현 가능성을 기대하며 하나님 가르침대로 살고, 

넘치는 기쁨으로 헌신하며 사람들에게 귀한 복음의 소식 전해야

최근에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도덕성이 부족한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 말이 시기적절한 

이유는 그의 비도덕적인 부분을 제대로 알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가 리더의 자리에 선출되게 한 리더십에 대한 잘못

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현재 직면한 이 불행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의 대통령 집권기를 위해 기도하는 방

법 또한 깨닫지 못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문화와 분위기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선포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존 파이퍼 목사(John Piper) 목사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비도덕적인 측면들 즉 한 국가의 리더로서 자격

미달인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해주고, 성경적인 리더십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해준다

(John Piper: How to Live Under a Trump Presidency).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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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동자들, 목사들, 그리고 교인들

은 영적이고, 실제적인 사역에 점점 더 많

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대한 난민 캠프에서 이라

크의 기독교인 난민들을 위한 일들은 대

규모의 국제 지원 프로그램들로 가득 채

워져 있다. 따라서 몇몇 큰 규모의 지원 

프로젝트들은 국제적인 관심을 얻었다. 

하지만 몇몇 작은 마을들에서 난민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 이러한 지

역들에서 목사들과 교인들이 필요한 이

유가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픈도어가 이러한 노력들

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

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이 국제단체들, 정부, 그리고 자신들의 이

웃들에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들이 교

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가 함께 일합시다”라고 로버트는 말한다.

현재 이라크의 난민 교회들은 2003년

에 시작된 소모전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시리아는 다섯 번의 

전쟁을 겪었다. 로버트(Robert)는 이 끔

찍한 전쟁을 겪으면서 전체 사회가 얼마

나 표류하게 되었는지를 두 눈으로 보았

다. 

“시리아 기독교인들은 700만명 이상의 

난민들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들을 대처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한 난민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를 관찰했

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건강한 교인들조

차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IS는 교회 

건물을 장악하고 무너뜨렸으며, 성경책

을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교회는 예배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은 전해졌고,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눈에 보

이는 교회의 모든 것들은 사라졌을지 몰

라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여전히 기

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문

제가 있고, 결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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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위 건국의 아버지들로 불린 

위인들은 덕 있는 사람들이 없이는 법치

주의와 대표민주주의와 자치정부는 생존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오히려 도널

드 트럼프의 인성은 그들이 “덕목”이라고 

여긴 것과는 정반대로 보이고 결국 공화

국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앞서 언급한 리더십의 자질들은 공직

의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는 점에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자격미달

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기독교에게 이런 

결과는 놀라운 현상은 아니다. 기독교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훨씬 더 열악한 리더

십 아래에서도 생성되고 부흥해왔다. 살

인자 헤롯 왕(마2:16), 수많은 기독교인

을 박해하고 죽인 네로 왕(타키투스, 연

대기XV.44)이 존재했지만 이 세상에 속

하지 않았던(요18:36) 우리의 왕 되신 예

수님의 능력과 구속의 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을 꺾을 수는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

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내

신 그 능력은 인간의 시각에서 봤을 때 

자격이 충분히 갖춰진 정부의 힘과는 전

혀 별개의 힘이었다.

기독교인의 신앙심과 열매 맺는 삶을 

위해 기독교의 교회와 집권당의 정치적

인 성향을 연결시킬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오히려 때론 과한 연결고

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시키는 사

례가 더 많다. 특히, “세상의 미련한 것들

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고전1:27) 하시는 예수님의 방법과는 상

반될 때가 많으며 독점언론, 부와 민법의 

싸움을 통해 이뤄지지 않는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미국인 먼

저(Americans first)”라는 슬로건을 따라

가서는 안 된다. 우리의 첫 충성은 예수

님께로 향해야 하며 성령님의 감동으로 

적혀진 성경말씀을 좇아 살아야 한다. 우

리가 따라야 할 서약은 바로 하나님께 있

지 미국의 헌법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트럼프 

행정부 집권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사

를 주시기를 기도하자(딤후2:25; 행

11:18). 그리고 트럼프와 모든 위정자들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자(롬

10:1; 빌1:29; 엡2:8).

 

2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의 왕들 위에 통치하고 계심을 기

억하자(단2:37–38; 4:35; 시47:9; 

135:6).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

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

도하시느니라(잠21:1).” 하나님은 이 땅

의 왕들의 교만과 허영심을 억제하실 수

도 있는 분이다(창20:6). 바벨론의 느부

갓네살 왕(렘25:9),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

들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도 한다(사44:28).

 

3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할 것은 이것이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

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

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

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

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

느니라”(딤전2:2-4).

 

4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할 것은 하

나님을 믿지 않는 리더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

도 기독교인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했

을 “선한” 행위가 실현될 가능성도 있다

는 점이다. 물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에 의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

시게 하지 못하고,” 로마서 14장 23절 말

씀처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뿌리깊이 

신뢰하며 행해지지 않는 인간의 행위는 

이 세상을 파괴시킬 수 있는 큰 불순종이

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드로의 가르침처

럼 믿음이 없는 통치자들 또한 하나님께

서 보내신 자들이고 “악행 하는 자를 징

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 (벧전2:14)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행해지는 “선한 행위”가 신앙을 기

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

게 하는 믿음 없이 실천된 것이라고 할지

라도 외면상으로 나타난 결과적으로는 

믿음 위에 행해졌을 행동양식과 동일하

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구원의 교리

와는 별개로:편집자주].

 
5  따라서 위의 논리가 기독교 교회

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고 영생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은 아니더라도 이 차선의 

“선(善)”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궁극적

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인

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선한 열매를 맺

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벧전

2:12) 높일 수 있도록 기도하자. 우리들

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벧전2:9) 하나님 아

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말이다.

 
6  무엇보다도 우리 주위의 모든 사

람들을 권면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

음의 광채”(고후4:4)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다하

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양한 국적과 계

층을 뛰어넘어 더 많은 사람들을 아울러 

모아 건강하고 경건한, 겸손하고 성경적

인 믿음의 교회들을 세워 나가야 한다.

이제는 보다 더 다채로운 환경과 조화 

속에서 두려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

계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

다(히12:28). 그리고 서로서로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이 없이 사랑하고”(벧전1:22), 교회가 “정

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벧후1:4)

을 피해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한다”(약1:27).

 
7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하

여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고전

15:10), 넘치는 기쁨으로 (고후8:2) 헌신

하며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복음

의 소식을 전해야한다. 영원한 죽음 가운

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

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을 모르고 사

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딤전1:15) 하나님

과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해야 한다(벧전3:18; 

시16:11).

 

결론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비탄에 잠겨 있지 말자.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정치와 경제적 혜택 속에서 고

통 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을 잊지 말자. 복음을 접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자들이고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임을 잊

지 말자(롬1:14). 트럼프 대통령의 도덕

적, 사회적 결함들을 큰 문제더미라 여기

며 더 큰 그림을 놓치지 말자. 오히려 예

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처럼 높이 쌓

여있는 축복더미들을 발견하기를 바란

다. “세상의 구원”처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열정의 불을 

지피자!

채플린 임상목회  (2) 

[필자 주: 본 칼럼에 기록된 이름과 지명은 환자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 법규에 따라 가명을 사용했으며,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작성됐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자가 근무하는 병원은 백인들이 거주민의 다수를 차지

하는 지역인 관계로, 입원 환자가 백인(Caucasian)인 경우

가 많습니다. 간혹 동양인 환자들이 있지만. 한국인 환자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회진에 

참여하여 의사와 담당 간호사, 케이스 매니저, 사회복지사

와 함께 어느 병실을 방문하였는데 그 환자의 외모나 이름

을 보니 한국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진을 마친 담당 의

사는 저에게 그 환자를 따로 방문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

다. 간암 말기에 전신에 이미 암세포가 퍼진 상태였으며 우

울증의 증세까지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인리라는 이 환자는 이제 겨우 60대 

초반이었고 20대 후반의 두 자녀를 둔 이혼녀였습니다. 두 자녀 중 한 명은 남가주에 다

른 한 명은 멀리 동부에 살고 있어서 비상 연락처는 인근 도시에 사는 사촌 언니로 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를 오후에 다시 방문하였을 때 환자는 병실의 모든 전등을 다 끄고 창문에도 블라

인드를 닫아서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한국인 채플린이란 소개에 방문을 허락했

지만 힘이 다 빠진 저음의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이 분은 극심한 두려움을 겪

고 있었고, 죄책감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감정에 동조하며 이해하는 마음으로 경

청하는 채플린에게 환자는 조금씩 마음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차트에는 ‘특정 종

교가 없음’(No Organized Religion)이라고 적혀있었지만, 자신이 20여년 전까지는 한인

교회에 출석하던 기독교인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어린 두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들을 전 남편에게 보내고 도박장에서 만난 어떤 외국인과 결혼했지

만, 마약과 도박에 빠져 건강을 돌보지 않던 두 번째 남편과 사별하고, 자신도 모르게 알

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보고 싶었지만 차마 돌아가지 못하고 

오늘 날까지 여러 도시를 전전하다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고 이제 말기 암이란 진단을 받

게 된 사실 앞에서 스스로를 자책하며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첫 만남을 마

치고 돌아와서 채플에서 기도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사회복지사가 전화를 했는데, 그 

환자의 사촌 언니를 통해 전화번호를 받아 자녀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자기 어머니와 전

화 통화나 방문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만 들었다고 하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계속된 방문을 통해서 환자의 두려움과 죄책감은 자녀들을 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면

서 교회를 떠나고 결국 하나님으로 도망치듯 살았던 과거의 삶으로 인해 자신이 지금 그 

벌을 받아 죽게까지 되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 중 한 사람

과 간신히 통화가 되어서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주고 어머니가 자녀들을 몹시 그

리워하며 죄책감으로 인해 더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설사 계속 자

녀들이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어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어떤 마

음으로 지내고 있는지 전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능하면 단 한 번이라도 

찾아와 주길 바란다고 부탁하면서 병원 주소와 입원실 등을 문자로 보내주고 그 만남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환자를 찾아와서 얼굴만 보고 가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머니를 용서했거나 용서하고 싶어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단

서를 달았습니다. 환자는 자식이 찾아온다는 말에 울음을 터뜨리고 안하던 화장까지 하

면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어서 두 사람의 만남은 이루어졌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서로를 안고 한 시간가량을 그저 눈물을 흘리며 마음 속 깊

은 곳의 상처들을 치유 받았습니다. 그 자녀는 다른 형제에게도 연락을 해서 설득해 보겠

다고 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고 떠나갔습니다. 환자는 그 다음 날 마치 고해 성사를 

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리고 사랑하는 두 자녀에게 편지를 남기고 자신의 유품을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일주

일 후 세상을 하직하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말씀을 읽어달라고 하면서 찬송가를 

듣다가 하나님께로 떠났습니다. 

가족들의 부탁으로 인근 도시에서 준비된 고인의 장례예배에 참석했고 고인의 마지막 

모습과 순간들을 가족들 앞에서 증거하였습니다.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자녀도 어

머니와 보낸 순간을 함께 나누었고, 흩어져서 서로 안부조차 묻지 않고 지냈던 가족들이 

서로 위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

다. 고인은 비록 탕자와 같은 방황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가족을 떠나 마음의 고통을 받

고 육신의 병까지 얻어 이 세상을 하직했지만, 하나님은 그 딸을 다시 만나주시고 그의 믿

음과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자녀들의 신앙마저 회복시키시고 다시 영원한 천

국에서 만날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 가족들과는 지금도 연락을 하며 지내

고 있는데, 이제는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고인의 추모예배까지 드린 

사진도 전송해오기도 합니다. 천국에서 그 자녀들을 내려다보며 웃고 계실 고인의 모습

을 기억해봅니다.

tdspark@gmail.com

죽음 앞에서 다시 만난 하나님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크리스천 난민들의 마지막 희망→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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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앞에는 항상 두 길이 있

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길이요, 

둘째는 자신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그릇된 생활, 실패의 생활, 범죄의 

생활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자신의 잘못된 

생활, 실패의 생활, 범죄의 생활을 

가르쳐 주는 빛을 발견하는 사람

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현재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신을 건축하기를 바라는 것입

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봅시

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가?

나에게 예수는 과연 임마누엘

이신가?

나는 내 일, 내 가정의 일, 세상

의 일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를 위한 일을 제일로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생활에서, 세상일에 분

주하다는 핑계로 예수를 몰아내고 

있지는 아니한가?

나는 예수를 위해서 신간과 몸

과 재물을 낼만큼 여유가 없다고 

핑계하고 있지 아니한가?

예수를 위해서 게으른 심령은 

무서운 결과를 불러오는 것입니

다.

예수를 믿어 구원 받은 사람은 

예수를 떠나거나, 외면하거나, 예

수의 일에 무관심할 권리가 없습

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도 낮인 

지금 빛 가운데로 행하십시오!

빛 되신 예수 안에서 행하십시

오!

예수를 찾아 만날만한 지금 주 

예수를 찾아 모십시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12살 때에 예수로써는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에 왔다가 된 사건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장 위대하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래도 예수는 숨겨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부모

들이 예수를 찾았고 만난 것을 깊

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

니다.

1. 발견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

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

행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여 찾으면서 예

루살렘에 돌아갔더니"(43-45,)

예수를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게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언

제나 슬픈 발견입니다.

삼손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

기의 몸을 떨쳐 보지만 아무 소용

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

나셨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입니

다.(사사기 16:20)

그러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예

수의 부모에게 있었습니까?

1) 예수께서 친족과 아는 자중

에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아

닙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없는 

인생을 살면서도 그리스도께서 그

들과 함께 게실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있을 때도 주께서 함께 하시므로 

만사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모시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2) 예수의 부모들은 ‘아마 다른 

친구들과 친밀히 사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부모들이 예수 없이(떼

어 놓고) 가기로 작정한 것이 아닙

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동행중에 있

겠지"하는 생각과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의 압력 즉 "따라 오시겠지 

뭘....."하는 그 사이에서 예수 그리

스도는 뒤에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

내가(종이) 이리저리 일 보는 동안

에 저가 없어졌나이다."(왕상 

20:40)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우

리와 함께 게시지 않을 때에도 주

의 일로써 분주히 뛰어다니는 일

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선교사로 파송된 어떤 

선교사가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면

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이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서는

데 사랑하는 아내가 문을 가로막

고 서서 눈물이 글썽이며 말합니

다. "여보! 일은 많이 하고 기도는 

거의 없다면 그것은 주의 일을 옳

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당신은 예수와 함께 다니십니까?" 

그는 그날 아침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기도의 제단에 엎드렸습니

다. 그는 큰 영적 은혜와 축복을 받

았습니다.

2. 찾아 나섬(수색, 추구)

예수 없이 하룻길은 3일간의 슬

픔 속에서 찾는 손해를 가져왔습

니다.

이제 예수의 부모들이 한 일을 

살펴봅시다.

1) 그들은 예수를 당장 찾아 나

섰습니다.

그들은 예수 없이는 한 발자국

도 더 전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

다.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 길가는 것보

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 곳까지 되돌아가서 그리

고 예수와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을 더 빠르게 하는 것임을 알아

야 합니다.

만일 예수의 임재가 여러분의 

인생에게 없다고 느낀다면(예수께

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예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찾으십시오)

예수를 앙망하십시오.(Wait on 

the Lord) 예수 있는 곳으로 돌아

갑시다!!

2) 슬퍼하면서 예수를 찾았습니

다.  ( Th ey  s ough t  H im 

sorrowing)

그들은 먼저 예수를 그들의 친

족들과 아는 사람들 중에서 찾았

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부모들처럼 때때

로 우리들의 친척들 아는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닐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줄 수 있는 

빛과 도움을 어떤 때는 친구와 교

회 친구들을 찾아 뛰어다니면서 

그 속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

를 잃은 사람이 예수를 찾는 것을 

슬픈 찾음(수색)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실 주님의 임재의 필요를 느낀

다면 예수님의 부모들이 한 것처

럼 예수 잃은 것을 큰 불행과 두려

움으로 알고 눈물로써 예수를 찾

아나서야 합니다. 예수를 잃은 두

려운 감정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을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 

잃은 불행과 두려움은 눈물로 예

수를 찾아 나서게 만듭니다. 우리

가 지금 눈물로 예수를 찾아 나서

야 할 상태에 있지 아니합니까?

3. 만남

찾는 사람은 반드시 만납니다. "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

면 나를 만나리라."(렘 29:13)

예수의 부모들은 예수를 만났습

니다.

1) 어디에서

"성전에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향 집으로 가는 우리의 여정에

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은밀히 기도

하는 곳에서 반드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라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감동을 

받도록 도와줍니다. 이와 같은 복

된 영적교제는 하나님을 속히 만

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납시다! 

성전에서 기도합시다.

2) 언제

"사흘 후에"

우리는 예수를 찾는 각 사람을 

위해서 여기에 심오한(깊은) 진리

가 있다는 확신을 부인할 수 없습

니다.

"사흘 후"라는 이 말은 예수의 

부활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

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

으키리라"(요 2:19)

우리가 구하는(찾는) 분은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나신 그리

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즉 살아

계셔서 거룩한 천국 성전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십니다.

3) 어떻게

"아버지의 일에 관해서 선생들 

중에 앉아" 계시는 예수를 만났습

니다.

예수의 답변을 들어 봅시다. "어

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

지 못하셨나이까?" 혹 "내 아버지

의 일에 관계하여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를 찾아 만난 모든 사람들

은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신 그를 

만납니다.

"구원하는 것"과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하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우리 개

인의 생명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진 것처럼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하십니다.

우리는 믿고 구원 받는 것만으

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

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와 함께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세상을 구원

하시기 위함이요.

교회를 피로 값 주고 사서 세우

신 것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

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과 

재물을 희생하는 신자가 참 신자

요 하나님의 일에 관계하는  신자

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하

는 교회가 참 교회요, 하나님의 일

에 관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4. 수종드심

부모님께 발견 된 예수님의 모

습에 주의합시다!

1) 예수는 부모님들과 함께 내

려가셨습니다. 

예수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

나이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셨습니다. 날마다의 

생활에서 기쁨이 있고 슬픔과 괴

로움이 있고 자질구레한 일들이 

있는 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

것이 또한 예수께는 아버지의 일

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는 그렇게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만난 

자들과 함께, 날마다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운 환경 

속에서 눈물과 고통이 있는 그

곳으로 내려가지 않는 다면 예

수를 발견한 사람에게 어떻게 

빛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겠는

가? 예수는 예수를 발견한 사람

과 함께 이 낮고 천하고 괴로운 

곳으로 함께 내려가셔서 빛을 

주고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주십

니다.

2) 그 예수는 부모에게 순종하셨

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필요와 모든 것

에 자신을 순응시켰습니다.

예수는 예수를 찾아 만난 사람

들이 예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

록 자신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

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

가?"

예수는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

에게 자신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상태 모든 

요구에 대해서 구주십니다.

예수는 믿는 사람들에게 복종하

셨습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슬픔 속에서 함

께 슬퍼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아픔 속에서 함

께 아파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고독 속에서 함

께 고독해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헐벗고 배고픔 

속에서 함께 헐벗고 배고파하십니

다.

우리의 평생에 예수는 우리에게, 

순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

다. 그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고 인

생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응철 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담임)

푸/른/초/장

예수님을 찾자
(누가복음 2:41-51)

바티칸 성당 중앙에는 사도 베

드로가 의자에 앉아 있는 조각상

이 있다. 베드로가 앉아있는 의자 

모서리를 들고 있는 네 사람을 가

톨릭의 4대 박사라고 칭한다. 그

들은 서방의 박사로 암브로시우

스(Ambrosius, 340-397), 어거스

틴, 그리고 동방의 박사로 아타나

시우스와 크리소스톰이다. 이토

록 암브로시우스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여기고 있다.

암브로시우스는 로마귀족의 아

들로 아버지의 근무지인 독일 남

부의 트리어에서 339년에 출생했

다. 부친이 죽은 후 그는 부친의 

친구인 프로부스의 도움으로 로

마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는 법학과 수사학을 공부했

고 변호사가 되었다. 

프로보스의 보좌관으로 있다가 

370년, 32살의 나이로 밀라노 근

교인 에밀리아와 리구리아의 지

방장관에 임명되었다. 374년 아

리우스의 사상가인 밀라노의 주

교 아욱센티우스(Auxentius)가 

죽자 정통파와 아리우스파는 팽

팽하게 대립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참석한 암브

로시우스는 회중을 향해 연설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연설을 하는 

중에 한 어린아이가 “암브로시우

스를 감독으로” 라고 외치는 놀라

운 일이 일어났다. 그러자 기다렸

다는 듯이 그 자리에 운집한 수많

은 사람들이 합창으로 “암브로시

우스를 감독으로!” “암브로시우

스를 감독으로!” 외침으로 밀란

의 감독으로 얼떨결에 취임하게 

되었다. 32세의 젊은 나이에 말이

다. 아직 세례도 받기 전이었기에 

373년 11월 24일에 세례를 받았

고, 12월 1일에 서품을 받아 감독

에 취임하였다.  

그는 특히 강력한 황제 테오도

시우스와의 대결로 유명한 일화

가 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379-

395)는 신앙이 투철했던 황제였

다. 그래서 이름도 하나님께서 주

신 자(Theo, Dosius)라고 칭할 정

도였다. 그는 기독교를 로마제국

의 종교로 공식적으로 공포한 최

초의 황제였다. 그런 그에게 390

년에 놀라운 사건을 처리해야하

는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로마의 

주둔군이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주민들의 폭동으로 야기된 일이

었다.

당시 데살로니가 총독으로 고

트 즉 출신인 부테릭이 로마군 사

령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

데 그는 참모들과 함께 시민들의 

재산을 탈취했고 격분한 시민들

은 반란을 일으켜 사령관과 참모

들을 돌로 쳐 죽였고, 그 시체를 

끌고 거리를 행진하는 도전을 했

다. 그것은 강력한 패권국가인 로

마제국을 향한 엄청난 도전이었

다. 그 보고를 받은 황제는 진노

하여 군대를 보내 항거한 주민들

을 죽이라는 명을 전령사에게 내

려 보냈다. 그 명령을 받은 로마

군인들은 현지인 6천여 명을 살

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감독 암브로시

우스는 황제를 향해 대노했다. 공

식적으로 참회할 것과 허락이 있

을 때까지 교회 출입을 금한다고 

했다. 그러나 황제는 부활절에 측

근을 이끌고 교회에 들어오려 하

였고, 암브로시우스는 교회 입구

를 막고 완강하게 들어오기를 거

절했다. 황제는 할 수 없이 발길

을 돌렸고 성탄절에 다시 들어오

려고 시도하였으나 주교는 또 다

시 교회 입구를 막아서서 먼저 참

회를 요구했다.

그러자 황제는 성경에 보면 다

윗도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했다. 그러나 암브로시우스는 황

제께서는 다윗의 죄만 모방하시

겠습니까? 다윗의 참회도 모방하

셔야지요? 황제는 마침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성찬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간청

했다. 황제는 시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였

다. 수많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주교 앞에 무릎을 꿇은 황제의 모

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황제는 

비로소 주교의 용서를 받고 성찬

례에 참석할 수 있었다. 

암브로시우스 감독도 다단하지

만 더 대단한 사람은 테오도시우

스 황제가 아닐까 한다. 막강한 

권력을 손에 잡고 있는 황제요, 

명령 한 마디로 주교를 날려버릴 

수 있는 사람인데, 주교의 책망을 

듣고 순종한 그 겸손함은 칭찬 받

아 마땅하다 싶다. 변명 같지만 

황제는 로마 총독을 죽인 데살로

니가 시민들을 보복하라고 했지

만 곧 지나치다고 여겨 그 명령을 

철회하도록 전령사를 보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재차 내

린 명령을 받은 전령사가 너무 늦

게 도착하였기 때문이다.

어쨌든 감독 암브로시우스는 

동서 로마를 통일한 대단한 황제

를 철저하게 굴복시켰다. 자신의 

우렁찬 명령, 황제는 회개하시오! 

라는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에 저 

위대한 황제가 성전 입구에서 무

릎을 꿇었을 때, 그 상황을 목격

한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세상을 통치하는 황제가 주교 앞

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전 로마

제국이 주교 앞에 무릎을 꿇은 것

이나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시

민들은 암브로시우스의 담력에 

놀랐을 것이고, 또한 비범한 황제

의 양 같은 순전한 겸손함에 놀랐

을 것이다. 권력과 세상 힘은 크

면 클수록 비례하여 자존심을 높

이게 만든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지도자는 여간해서는 잘못을 시

인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황제가 감독의 그 어떤 책망도 

수용할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굳

이 그런 식의 책망이 필요했을까 

싶다. 요즈음으로 말한다면 그를 

당회장실로 불러 이번 일에 황제

는 잘못했소이다. 회개하시오. 했

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다. 그리고 

그 둘만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용

서를 베풀어 주었다면 결과는 어

찌되었을까? 암브로시우스의 이

런 일방적 승리는 역사적 앙금으

로 남게 되었다. 

그래서 교황들에게 교황이 황

제보다 위다! 라는 논리를 적용하

려는 단초를 주었다. 그리고 이 

논리를 적용하기 위해 치열한 싸

움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다

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런 논리를 교황 수위권(首位權)의 

신수설(神授說)이라고 한다. 이 

치열한 투쟁은 역사적으로 온통 

진흙탕 싸움이었다. 진리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동물적인 싸움, 내

가 당신보다 높다, 라는 치졸한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싸움

들이 교황청과 황제들과 끊임없

이 점철되었다. 주님께서는 허리

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

을 씻어주셨는데 말이다.

어떤 경우에서도 상대방을 배

려하고 겸손을 추구하려 할 때만

이 서로에게 윈윈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 이런 

부분을 배우고 삶에 적용해야 한

다. 즉 온전히 굴복시키는 승리만

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

을 말이다.
chiesadiroma@daum.net

목양칼럼 

굴복시키는 승리만 승리가 아니다
                                      -암브로시우스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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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천국에는 죄인은 들어갈 수 없고 의인만 들어간다고 목사님

이 설교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긴 해도 늘 죄를 짓는 죄인인데 어

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요?

-토랜스에서 황은숙 집사

A: 좋은 질문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5년 전

에 미국에 이민 와서 8년 후에 시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분명

히 한국말을 하고 한국 음식을 주로 먹는 태생이 한국 사람이지만 미

국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한국 사람이 아닌 미국시민

입니다. 이것을 한국 방문할 때에 더욱 확인합니다. 인천에 도착하면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하는 입국심사대에 서서 미국사람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입국심사대에 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죄에서 태어나서 하루에도 

수십 가지 죄를 짓는 죄덩어리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

서 3장의 내용처럼 예수님이 우리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아

브라함처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이 칭의란 단어는 세상 법정에서 사용되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이 칭의의 반대말은 정죄( condemnation)입니다. 둘 다 재판관이 내

리는 판결입니다. 어떤 죄목으로 법정에 출두하면 판사 앞에서 재판

을 받게 됩니다. 대개 법정에서는 검사와 변호사가 함께 출두합니다. 

이때 검사는 기소를 하고 변호사는 피고의 변호를 담당합니다. 검사

가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은 것으로 말하지만 마지막 판결은 판사가 내

립니다. 판사는 여러 가지 증거나 정황으로 보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고 무죄선고를 합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성도여러분 어떤 문제로 법정에 서 보셨습니까? 죄가 없어도 떨리

는 곳이 법정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마귀는 검사처럼 우리의 죄

를 조목조목 따지면서 저놈은 사형판결로 지옥가야 마땅합니다, 하

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변호사로 말합니다. 

저 사람이 죄인인 것은 사실이고 그의 죄 값으로 사형을  받아야 마땅

하나 제가 대신 저 사람의 죄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렀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책임을 지우시면 안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호사이신 예수님의 변호의 말을 듣고

는 “그래 너는 죄 없다” 하고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헬

라어로 디카이오스 즉 칭의의 은총입니다. 롬4:24절을 보면 “그리스

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

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디카이오스” 즉 의가 전가되어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이젠 당당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칭의 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인이 의인의 신분으로 신분 상승이 된 것입니다. 그래

서 천국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그리스도

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만 들어갑니다.  죄인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법적으로는 

미국시민권을 받았으므로 미국시민인 것처럼 양심적으로 나는 아직

도 죄인이지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죄 용서

함을 받아 법적으로 천국시민이 되고 법적으로 의인이 됩니다. 그래

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죄 용서받아 법적 의인으로 천국행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트럼프 대통령의 “난민 방문자 

행정명령-President’s Executive 

Order on Refugee”이 떨어지자마

자 계속 많은 잘못된 사실들이 주류

미디어의 왜곡된 표현들과 선동적

인 내용의 보도를 통해 시민들을 혼

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 전체 연방법원 케이

스들을 맡고 있는 9thCircuit 법정

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비헌법적

이라고 행정명령을 취소하였으나

(James Robert 판사, 시애틀), 트럼

프 정부가 미연방대법원까지 가겠

다고 한 상태라서 9thCircuit 법정

은 뒤로 물러갈 거라는 예견도 있지

만 주류미디어는 여전히 치우친 뉴

스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나뉨과 

두려움을 조성하는 듯합니다.      

참고로, 9thCircuit 법정은 캘리

포니아 주민들이 “결혼의 정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연합” 이라

고 하는 주민발의안인 Proposition 

8(Prop. 8)을 2008년 11월 대선에

서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10

년 위헌소송을 시작했고, 2012년에

는 결국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위

반된다고 당시 샌프란시스코의 3명

의 판사들이 2대1로 뒤집은 전력이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정식 투표로 통과

했었던 Prop. 8이 당시 이 케이스를 

맡은 겨우 3명의 샌프란시스코 판

사들 중 2명이 일방적으로 시민들

의 의견과 목소리를 무시하고 동성

애부부의 손을 들어줬던 캘리포니

아에서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 명령에 대한 

사실과 그 동기를 직접 대통령 행정

명령 편지를 직접 읽으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난민/방문

자 행정명령”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출생지와 상관없이 미국시민권

을 소유한 사람들이며, 트럼프정부

가 지명한 7개의 ISIS 테러 국가들

이나 ‘테러의 위험성’이 있는 나라

로 지명되지 않은 나라에서 온 미국

시민권/영주권 소유자들이며, ISIS 

국가들과 상관없는 나라에서 온 다

른 국적을 가진 유학생, 회사원들, 

일반 방문자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난민/방문

자 행정명령”에 영향을 받는 사람

들은?  

120일간 트럼프대통령이 지명

한 7국가들-ISIS 테러국가들 또는 

ISIS 테러와 연결된 국가들에서 “여

행자 비자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입

니다. 영주권자들은 상황에 따라 해

당되고 또는 해당이 안되기에 “case 

by case”로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한인

들”에게는 무슨 의미인가?  

한국은 ISIS 테러국가로 미국에

서나 세계 어디에서도, 트럼프 정부

에서도 한번도 지명된 적도 언급된 

적도 없으며 이번에 “난민/방문자 

행정정책”에 적힌 7개 국가와는 완

전히 거리가 멈니다. KOREAN(한

인)은 유학생이든, 회사인이든, 지

금 비자를 받고 있는 여행자이든 누

구든 이번 난민/여행자 정책에 해당

이 안됩니다! 

참고로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

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황

교안 총리와 30분간씩이나 한국과

의 좋은 관계를 원한다는 대화를 주

고 받을 정도로 한국의 안전도 염두

해 두고 있습니다. 

△“난민 행정정책”의 사실과 진

실은?  

1. ”무슬림 금지”가 아닙니다. 행

정 명령문을 읽어보면(아래 영문참

조), 여기에는 이슬람 또는 다른 종

교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무슬림 

금지, 무슬림 차별, 인종차별” 등의 

표현들은 CNN 뉴스와 진보주의 주

류미디어들이 자의적으로 붙인 단

어들입니다.  

2. 트럼프 통령의 “난민/방문자 

행정명령” 목적은?   

첫째, 무고한 사람들의 입국을 금

지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명목으

로 테러를 범하는 범죄인들과 범죄

인일 수 있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확

인하는 절차이며 “테러자”들을 미

리 차단하여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본문 Sec. 1&2 참조).      

둘째,  ISIS 테러 단체들이 점령

한 중동(특별히 지명한 7개) 국가들

로부터 난민들을 미국이 꼭 받아야

한다면 종교적인 이유로 가장 많은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난민들을 우

선순위로 받겠다는 것입니다(본문 

Sec. 5(B) 참조).   

미국의 주류미디어가 “인본주의” 

명분들로 시민들에게 확실히 알리

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무슬림국가들 안에서 가장 많이 잔

인하게 목이 잘리고, 불태워지고, 뼈

가 부서져서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

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리

게는 3, 4살짜리 아이들까지 목이 

잘려나가고, 그룹 성폭행을 남편과 

아이들 앞에서 당하고 목이 잘려나

가는 여성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이

라는 통탄스러운 사실입니다!   

Syrian Observatory for Human 

Rights에서 2016년 3월에 보고하기

를 ISIS가 시리아에서만 무려 2,100

명을 이슬람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혹하게 다 죽였는데 그 당

시, 이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거

의 온 동네 길들이 다 막힐 정도였

다고 보고합니다.  

셋째, 지난 8년 친이슬람 정책들

이 정치는 물론이거니와 “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정당성”라는 

명목으로 공립학교 교육, 문화, 사

회 안에 깊이 들어와서 차세대들을 

브레인워시(brainwash) 시키고, 미

국을 건국했던 가치관들도 변질시

키며 비민주주의적이고 비미국적

인 외국나라의 법(예: 이슬람 샤리

아법)을 미국헌법 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합법화 시키고자 했었기 때문

에 그동안 보수 기독교인들과 단체

들이 가장 크게 우려했고 미국의 회

복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그 심각성을 예로 들면, 2014년에

는 7개 주들이 이미 자기 주 사람들

을 보호하고자 이슬람 샤리아법을 

금지한다는 ‘Ban on Foreign-Law’

를 통과시켰습니다.    

2015년 12월에는 민주당에

서 샤리아법을 미국의 법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만들기 위해 

HR569(Condemning violence, 

bigotry, and hateful rhetoric to-

wards Muslims in the United 

State)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가 다행히 통과 못시켰는데, 이 법

안의 명분은 진보주의자들의 명분

이 늘 그렇듯 듣기는 좋지만 “동성

애자들 차별금지법안”처럼, 사실상

은 언론의 자유를 또다시 빼앗아가

는 것입니다. 개인의 논리적인 의견

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무슬림들이 자신이 “차별 당했다” “

기분 상했다” 등등의 시비를 걸면, 

HR569에 의해 누구든 역차별 당할 

수 있는 법안인 것입니다.  

넷째,  “미국을 다시 미국으로 회

복되길” 원했던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이미 정부가 컨

트롤 하지 못할 정도로 무슬림난민

들의 난동과 샤리아법을 그 나라 법

으로 인정하라는 위협 때문에 매우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3. ISIS 테러를 그동안 가장 많

이 일으킨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이

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소말

리아, 수단, 예멘  중동국가들”에게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7개의 

중동나라들은 2015년 미국 보안팀

에 의해 검증된 “Terrorist Preven-

tion Act of 2015”에 기반을 둔 것이

며, 오바마 시절에, 겉모양밖에 없

었던 국가보안시스템에 더 엄격한 

절차를 만들어 미국 안에서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테러공격을 확실히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9thcircuit 법정에서 대통

령의 행정명령에 중지를 걸은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에 의

하면 2월 3일부터 2월 11일 사이에 

미국으로 입국한 난민의 72%가 시

리아, 이라크, 소말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예멘의 7국가 출신이라고 

발표하며 자신은 대통령으로서 미

국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순위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3-

2/11의 72%의 난민입국은 미국 

보안팀이 사용하는 국가난민조사

센터(State Department’s Refugee 

Processing Center)에 근거한 것입

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트럼프 대통령의 “난민행정명령”에 대한 7가지 사실과 진실(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난민행정정책”은 무슬림 금지가 아닌 범죄자, 테러자 확인 절차

종교적 이유로 가장 많은 핍박과 죽임 당하는 난민 우선적 허용



2017년 2월 18일 토요일6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종   합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아프가

니 스 탄 , 

인도, 파

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구

주르족의 

통합 프

로파일.

구주르족은 3개의 매우 밀접하

게 연관된 민족으로 이뤄져 있는

데, 총칭해 "구주르 라자스타니족"

이라 알려져 있다. 그들은 아프가

니스탄과 파키스탄, 인도 북동부

의 여러 주 즉 히마찰주, 마드야 

프라데시주, 우타르 프라데시주, 

잠무주, 카쉬미르주, 라자스탄주

에서 살고 있다. 그 밖에 서부 인

도의 구자라트 지역은 구주르족

의 전통적인 이름을 따서 지어졌

다.

여러 이슬람 집단들이 11세기

에 인도와 파키스탄을 침략하기 

시작하자, 힌두교도인 구주르족은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그러자 그

들에게 분개한 이웃 힌두교도들

은 봉기를 일으켜 이 지역을 장악

했다. 구주르족은 결국 자기들의 

땅을 떠나야 했으며 다른 곳의 좋

은 목초지를 찾아 나섰다. 그들의 

방랑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으로 이어졌으며, 수천 명이 지금

까지 그곳에 남아있다.

1947년에 파키스탄과 인도의 

분립이 일어나자, 또 많은 종족의 

이동이 생겼다. 무슬림들은 파키

스탄으로 이주했고, 힌두교도들은 

인도로 몰려갔다.

삶의 모습

11세기에 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후, 구주르족은 빈곤한 삶

과 문맹, 사회적 억압에 찌들려왔

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순박하며 

비공격적인 사람들로서 관대하고 

호의적인 성품을 갖고 있다. 오늘

날 인도에 살고 있는 구주르족 대

부분은 법을 잘 지키는 목자와 농

부들이다. 불행한 것은 그들은 아

직도 자기들보다 높은 카스트의 

사람들로부터 홀대를 당하고 있

으며 종종은 도둑과 방랑자라는 

라벨이 붙여진다.

인도 북동부의 산림 지역에서 

살고 있는 구주르족은 물소를 키

운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한 가구

가 키울 수 있는 물소의 수와 그들

이 산림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에 

규제를 가했다. 그들의 주요 수입

원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었기 때

문에 구주르족을 절망에 빠뜨렸

다. 이런 이유로 이 유목민들은 계

속해서 그들이 가축을 키울 수 있

는 새로운 목초지를 찾고 있다.

카쉬미르주에 살고 있는 구주

르 유목민들은 중간상인들에게 

종종 농락을 당하는데, 이들은 구

주르의 농산물을 도시 시장으로 

운송해 자신들의 것으로 해서 시

장에 내다판다.

구주르족의 카스트는 종교적, 

지리적인 경계선을 따라 널리 2개

의 집단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무슬림 구주르이고 또 하나는 힌

두 구주르이다. 무슬림들은 계절

적인 유목민들로서 정착기 동안 

창문도 없고 방 하나뿐인 가옥에

서 거주한다. 한편 힌두교도들은 

1년 내내 같은 장소에서 사는 정

착농들이다.

아프가니스탄의 구주르족 대부

분은 집시 같은 사람들로서 땜장

이, 방랑연주자, 무역상, 점쟁이 

같은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간다. 

많은 이들이 지극히 가난한 생활

을 하고, 구걸이나 범죄에 빠지기

도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여름철 

동안 동부의 계곡지역을 떠돌아

다니는 유목 염소사육자들이다. 

불행히도 몇 년전 아프가니스탄

과 러시아 사이의 분쟁이 농사와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제

를 파탄시키기도 했다.

산림지역에서 사는 구주르족은 

대개 산림 주변의 개척지에서 집

을 짓고 산다. 가옥은 1-3개의 방

을 가지고 있으며, 평평한 지붕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카쉬미

르에서 사는 사람들의 집은 전형

적으로 모가 난 지붕을 가지고 있

다. 그들은 집안의 가리막이 없는 

화로에서 요리를 하기 때문에 집

안이 대개 어둡고 연기가 자욱하

다.

구주르족은 수백 개의 씨족으

로 나눠진다. 그들 사회는 부계사

회로서 유산은 부자 사이에 물려

진다. 결혼은 대개 부모 간의 중매

로 하며, 신부값으로서 현금이나 

물소가 신부가족에게 지불된다. 

씨족 외부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도 허용되며, 젊은 부부는 일반

적으로 시가집 근처에서 산다.

3개의 구주르족 모두가 구주르

어를 말하는데, 이는 인도-아리안 

어군에 속한다. 이러한 공통요소

가 그들이 구별되는 하위 집단임

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

프가니스탄의 구주르족은 또 파

쉬토어나 다리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페르시아어 계통으로서 아

프가니스탄 인구의 75%가 사용

한다.

신앙

구주르족 대다수는 무슬림이지

만 약 30%에 달하는 힌두교도들

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

을 주었다. 예컨대, 대부분의 구주

르족은 집에 코란을 가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가족신상을 숭배

하며 "홀리(Holi)"와 같은 전통적

인 힌두교 축제를 지킨다.

무슬림인 구주르족은 힌두교 

관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

른 무슬림들에게는 대개 받아들

여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힌두교에 대한 공동전선을 형

성하고자 하는 바램 때문에 카쉬

미르의 무슬림들은 최근 카쉬미

르에 들어온 구주르인 무슬림 유

목민들을 받아들이는데 동의했

다.

필요로 하는 것들

구주르족은 성경을 절실히 필

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구주

르어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는 없

다. 따라서 그들을 위해 문자를 개

발하거나, 지역 언어 중 하나를 읽

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

다. 아마도 이것은 기독교 교사들

이 구주르족 가운데 거주하며 그

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

눌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될 것이

다.

남아시아의 구주르 라자스타니(Gujur rajasthani)

www.ch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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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번역 워크숍 1000개 올해 새로 시작

위 클 리 프 협 회

(wycliffeasso ciates.

org)는 올해 새로운 

성경 번역 워크숍 

1000개를 시작할 예

정이라고 크리스천포

스트가 최근 보도했

다. 

협회는 1967년 설립된 국제 성경번역 사역단체다. 

성경을 영어로 처음 번역한 존 위클리프(1320-1384)

의 정신에 따라 모국어 성경이 없는 전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협회는 2014년 개발한 번역 프로그램 ‘마스트

(MAST·Mobilized Assistance Supporting 

Translation)’를 사용한다. 8단계로 번역과정을 나눈 

것으로, 번역 시간 단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MAST를 사용하면 번역작업에 걸리는 시간이 대략 

10분의 1로 준다고 한다. 

협회는 전 세계 수백 만 명이 아직도 모국어로 된 

성경을 갖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협회는 

MAST 워크숍을 통해 성경을 번역한다. 워크숍에는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참여한다. 이들

은 성경의 내용에 대해 토론한 뒤 여러 부분으로 나눠 

각자 맡은 부분을 번역해 모은다. 세분화된 단계를 각

자 맡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2주 안에 성경을 번

역해낼 수 있다고 한다. 

미주와 남부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린다 판스톡 

MAST 간사는 “번역자들은 하나님이 준 영감으로 번

역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곤 한다”며 “성경 번역자들

은 매번 은혜로운 경험을 한다”고 전했다. 협회는 지

난해 말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보츠와나 프랜시스타

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보츠와나에는 모국어 

성경이 없는 소수 부족이 많기 때문이다.  

미 "北미사일 발사 용납못해…"

미국 국무부는 13

일 도널드 트럼프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의 첫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확고한 동맹 방어 의

지를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추가 개발을 명백히 금지하

고 있다"면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탄도 미사

일이 미국, 한국, 일본의 도시들을 타격하기 위한 핵

무기 운반용임을 노골적으로 밝혀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모든 국가가 동원 가능한 영향력 있는 

채널과 수단을 동원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

떤 발사나 북한의 탄도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는 어

떤 노력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경고를 북한과 그의 조

력자들에게 분명히 보내길 바란다"면서 "'북한의 행동

에는 대가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국가들이 조처를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도발과 역내 불안정 행위를 자제

하고 대신 (비핵화에 관한)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

수하고 진지한 대화의 길로 나오는 전략적 선택을 하

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확장억지력 제공을 포함해 동

맹 방어에 관한 우리의 철통 같은 약속을 재차 확인한

다"면서 "우리는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

에 대응하기 위해 일련의 종합적인 동맹 능력을 지속

해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미국 측 6자회

담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일 양국의 카운터파트인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

부장, 겐지 가나스기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각

각 긴급통화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규탄과 함께 

공동 대응, 동맹 강화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12일 오전 7시55분께 평안북도 구성의 방현비행장 일

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13일 "우리 식

의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발사가 2017년 2월 12일 성공

적으로 진행됐다"며 이번에 발사한 탄도 미사일이 잠

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체계를 이용한 새 고체

연료 전략 미사일이라고 주장했고, 한국 군 당국도 

"SLBM 기술을 적용한 신형 고체추진 중거리탄도미

사일(IRBM)"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여파, 미국 선교사들 활동 위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

명령이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미국 선교사들을 위축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명령 대

상인 7개국을 비롯해 

중동 지역 민심이 악화되면서 현지인들이 미국 선교

사와 NGO 직원들에게 고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이다. 미국 선교단체들은 현지 선교사들에게 ‘행동을 

자제하라’고 주문하는 등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9일 선교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당사국인 이란 이라크 등 7개국은 물론 대다수 

중동 국가들이 반발하면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미국

인 선교사들의 사역도 위축되고 있다. 특히 백인 선교

사들은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 단체들의 직접 타

깃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프론티어스코리아 이현수 선교사는 “걸프 지역은 

경계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미국인들은 피부로 느낄 

정도라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중동 국가 주민들의 

대화에도 미국을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많아졌

다”고 전했다. 이 선교사는 “9·11 이후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때 현지 민심은 ‘미군은 싫지만 미국인들은 

환영한다’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정서도 

깨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선교단체인 OC선교회는 트럼프 행정명령 이

후 소속 선교사 전체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사람이 많

은 곳에 다니지 말 것’ ‘눈에 띄는 행동을 자제할 것’ 

등의 행동 지침을 전달했다. 

조용중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사무총장은 “

미국의 선교단체들도 반이민 행정명령이 해외 파송 

선교사들에게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며 “일부는 

선교사들을 철수시켜 인터넷 선교나 훈련 분야로 재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8일(현지시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아프가

니스탄 현지 직원이 고립된 마을에 구호물자를 운송

하다 IS의 테러로 6명이 숨진 사건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과 직접적 연

관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제기구를 타깃으

로 삼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전문가

들은 미국 선교사들에 대한 배척이나 적대감은 2-3

개월 후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 기독교지도자 500명 트럼프 ‘반이민명령’ 반대 광고 

미국 50개 주의 목회자와 작가 등 500명 이상으로 

구성된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난 8일 미국 워싱턴포스

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

대한다는 내용의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이들 중에는 

팀 켈러, 빌 하이벨스, 맥스 루케이도, 질 브리스코 등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도 친숙한 이들이 많다. 

광고는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표현돼온 ‘고난

당한 자를 섬기라’는 

역사적 부르심 앞에 

있다. 이 부르심을 

지금 버릴 수 없다”

고 선언했다. 이어 “

긍휼과 안보는 공존

할 수 있다. 박해받

는 자와 고난당한 자는 날마다 고통 속에 있다. 이들

에게 지체(delay)는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라

고 규탄했다. 

이 광고에는 기독교 작가인 앤 보스캠프를 비롯해 

남침례교신학교 대니얼 아킨 총장, 조엘 헌터(노스랜

드교회) 목사, 복음주의 국가연합의 리스 앤더스 회

장 등이 참여했다. 재미교포 2세로 다민족교회를 목

회하는 유진 조(퀘스트교회) 목사도 눈에 띄었다. 진

보 진영 지도자가 아니라 보수 교계의 저명한 인물들

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을 줬다.  

광고를 주도한 월드 릴리프의 스콧 아르바이터 회

장은 “기독교 목회자와 지도자들은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 트럼프의 정책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

는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노력하듯이 무슬림

과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 역시 환영할 것”이라

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27일 이란 등 7개국 이슬람 

국가 출신 여행자들의 일시적 입국 금지와 120일간 

난민수용 프로그램을 중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

다. 이와 함께 중동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인들보다 미국 입국에 우선권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행정명령은 미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

린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반이민 행정명령 

2탄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채너티투데이는 13일 트럼프의 행정명령으

로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가 세 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난

민수용 프로그램 중지 명령에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전체 복음주의권 신자들 사이에선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적 공방과 상관없이 중동국가 출신 소수 기독교인

들의 미국 정착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中공안, 한국계 미국인 목사 등 4명 전격 체포

중국 공안이 최근 

지린성 옌볜에서 한

국계 미국인 목사와 

조선족, 탈북자 등 

일행 4명을 전격 체

포했다고 중국 내 복

수의 북한 선교사들

이 11일 밝혔다.   

북한 선교사들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중

국 지린성 옌볜시의 모 호텔에서 투숙 중인  한국계 

미국인 목사와 일행 4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며 

“중국주재 미국 대사관과 한국대사관 측이 현재 행

방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 선교사들은 “체포된 기독교인들은 한국계 미

국인 박원철(50대)목사, 중국인 김모 전도사(50대), 

중국인 손모씨(40대), 탈북자 김모씨(30대)로 이들은 

모두 순수하게 선교활동을 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

다.

또 “일행 중 박 목사는 수년전부터 중국 지린성 등

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중국을 자주 왕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탈북자 김모씨의 신변이 가장 위험하다. 강

제북송의 위험이 있다. 한국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

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최근 북중 국경지역에서 북한

보위부에 의한 중국인 납치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

다”며 “이들 보위부원에 의해 조선인은 물론 중국인

이 납치, 피살돼도 중국 정부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자국민 보호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국민일

보에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계 미국인 목사 일행이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됐다는 보도와 관련,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님 빛 찾은 IS 지도자와 야쿠자

아무리 어두운 과

거를 가진 이라 해도, 

악인이라 해도 하나

님은 그를 찾아 빛의 

밝음을 보여주신다. 

복음, 그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일들에게 

구원이다. 여기 도저

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악의 굴레를 깨뜨린 두 사

람의 ‘어둠의 주인공’이 있다. 한 사람은 급진 이슬람 

수니파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의 최고위급 지도자

였고, 또 한 사람은 온갖 악행을 자행했던 일본 폭력

조직 야쿠자 행동대장이었다. 

미국 CNN방송과 가스펠헤럴드, 영국 크리스천투

데이 등 기독교매체들은 14일 이 2명의 악인이 어떻

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빛을 받게 됐는지를 자세

하게 보도했다. IS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무함

마드(가명)는 라디오·TV 채널 ‘리딩더웨이(Leading 

the Way)’ 소속 사역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려는 테러

계획을 짰다가 거꾸로 기독교로 개종했다. 리딩더웨

이는 시리아 난민 등 전쟁에 찌든 중동지역 이슬람교

도들을 상대로 다양한 언어로 강력한 간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크리스천 선교 봉사단체다. 

기독교 매체들에 따르면, 무함마드는 마이클 유세

프 박사가 주도하는 리딩더웨이를 상대로 극단적 테

러를 계획했다. 요세프 박사는 이집트 카이로 출신으

로 파괴와 복종을 최우선으로 삼는 무슬림과 IS을 강

력 비판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왔다. 

무함마드는 리딩더웨이TV화면 속 전화번호로 전

화를 걸어 피터(가명)라는 이름의 사역자와 통화했

다. 그리고 직접 만나 기독교 교리를 직접 듣고 싶다

고 했다. 그를 살해하기 위한 유인책이었다. 피터는 

위험을 직감했지만 무함마드를 만나는 일 또한 하나

님의 사역이라는 결심을 가졌다. 

피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함마드에게 예

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렸다. 

그가 전한 복음에 감화된 무함마드는 피터를 그냥 돌

려보냈다. 그리고 헤어진 뒤 극악무도한 IS 지도자의 

마음에 성령의 빛이 들었다. 무함마드는 꿈에서 하나

님을 영접했으며 자신을 따르라는 말씀을 받았다. 결

국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이후 피터 등 리딩더웨이 

사역자들을 다시 만나 이를 고백했다. 이슬람에서 기

독교로 개종했고 수염도 깨끗이 밀었다.

무함마드는 피터에게 “처음엔 당신을 칼로 잔혹하

게 살해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접한 뒤 전부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그리고 하나님과 피터에게 용

서를 구했다. 무함마드는 침례를 받고 공식 회개했

다. 리딩더웨이는 “무함마드가 어둠에서 밝음으로, 

증오에서 사랑으로, 죽음에서 예수의 삶으로 돌아섰

다”고 축복했다.

전직 야쿠자였던 다츠야 신도(44) 목사의 사연도 

흥미롭다. 신도 목사는 22살에 야쿠자 세계에 투신한 

뒤 약육강식에서 살아남기 위해 뭐든지 행했다. 온몸

에 문신을 했고 새끼손가락을 잘라 “평생 야쿠자대

원으로 남겠다”고 서약했다. 경쟁하던 다른 폭력조직

원들에게 총격도 서슴지 않았다. 그 어둠의 세계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두려운 존재

였다. 

하지만 그의 삶은 마약과 폭력에 찌들어 있었다. 7

번이나 체포됐고 3번은 유죄판결을 받아 감옥신세를 

졌다. 증오로 가득 찼던 그의 마음은 독방에서 성경

을 읽으면서 변화됐다. “예수께서 내 마음 속 어둠을 

서서히 지워주셨습니다.” 신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에 끊임없는 갈급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출소한 뒤 복음 전파에 

남은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고, 도쿄 외곽 사이타마

현에 있던 어머니 소유의 가라오케를 교회로 바꿨다. 

100명 성도를 섬기는 신도 목사를 찾아간 CNN방송

은 “그의 설교는 위에서 내려온 힘이 사방에서 진동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

이라’(롬1:16)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에서 ‘예외된 

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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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단의 출발점-성경의 진리    

   

500년 전, 종교개혁을 결단하고 

주도했던 마르틴 루터는 어떤 인

물이었을까? 그는 중세 교회에 대

항하려는 목적으로 대중을 선동하

고 결집하는데 능숙한 혁명가 스

타일의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한 치도 양보도 허

용하지 않으려하며 상대를 배려하

지 않고 끝까지 정당성을 고집하

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도 아니었

다. 나아가서 교회 개혁의 필요성

을 지적하는 말과 글을 통하여 자

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명성을 얻

고자하는 의도도 없었다. 

마르틴 루터가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에 비

쳐진 교회의 모습 때문이었다. 그

가 주도한 개혁은 이상적인 교회

를 세우기 위한 고민의 결과가 아

니었다. 사람들의 마음에 맞추거

나 대중으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구상한 것도 

아니었다. 그로 하여금 교회 개혁

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여준 것은 

다른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삶을 바치기로 

작정하고 가톨릭교 교회의 사제

가 되었다. 절대적인 권위를 지녔

던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가르침

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강한 훈

련을 걸쳐야 했다. 당시에 그와 

함께 생활하고 접촉하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교회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고 실천하였다. 이미 형성

된 기존의 굴레 안에서 살아가던 

그였지만 결단을 가능하게 하였던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다. 그의 눈

에 비쳐진 교회의 현실이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의 모습으로부터 심

각하게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이

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경적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이었

다.    

어떤 의미에서 루터는 성경의 

사람이었을까? 18살이 되던 해에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한 후 성

경을 직접 읽는 기회를 얻게 되었

다. 태어난 후 처음 있던 일이었

다. 그가 의도적으로 성경을 멀리

하였거나 나태하였다는 의미가 아

니다. 그 당시 성경은 사제들의 손

에 있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사

제들이 읽어주면 듣는 정도로 성

경을 대하였던 것이다. 물론 더욱 

커다란 문제는 읽어주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라틴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다

시 말해, 성경의 내용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

런 환경에서 사제들이나 성도들의 

신앙은 수동적이며 형식적으로 전

락할 수밖에 없었다. 루터도 예외

가 아니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가 처

음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

다는 것이다. 향후 그는 성경을 배

우는 학생 시절을 지나고 더욱 전

문적으로 연구하여 학생들을 가르

치는 교수의 사역을 하면서 성경

은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고도 확

실하게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었

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결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하나

님의 말씀을 경외심으로 대하던 

그의 태도가 루터로 하여금 성경

에 입각한 개혁을 단행하게 하였

다. 성경에 비쳐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개혁의 일이 바로 자

신에게 주어진 임무임을 확인하고 

결단하게 된 것이다.    

결단의 내용-현실에 대한 고민  

   

루터가 종교개혁을 결단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분명히 성경이지

만, 한편 그가 동시대 교회의 상황

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예리

한 눈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개혁 

정신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고

치고 변화시키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정확

한 이해와 함께, 현재 개혁되어야 

할 교회의 모습에 대한 진지한 고

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개혁

에 대한 외침이 드높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현대 교회를 직시

하는 눈을 가져야 한다. 이 과정에

서 중요한 것은 개혁의 내용에 대

한 객관적이며 분명한 내용을 공

유하는 것이다. 2천년동안 흘러온 

교회의 역사이지만 “성경이 가르

치는 교회의 모습을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라는 관점에서 요약

될 수 있다. 종교개혁이 발생한 이

후 5백년의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

다. 교회가 과연 “성경의 진리 안

에 거하였느냐 아니면 이탈하였느

냐?” 라는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

아야 한다. 

루터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중

세 교회의 오류를 발견하면서 나

름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멀리 떠나있던 교

회를 다시 제 자리로 되돌아가도

록 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느

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교황이 성 

베드로 대성당의 신축 비용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면죄부 발행을 

남발하던 것을 지적하며, 1517년

에 ‘95개조 반박문’을 제시한 것이

다. 

그러나 교회의 반응은 전혀 그

의 기대와 달랐다. 성경에 근거하

여 지목된 구체적인 오류의 개혁

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었다. 도리

어 개혁을 부르짖는 루터에 대한 

격심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예상

하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되었다. 

몇 번에 걸친 청문회와 논쟁을 통

해 루터의 생각을 바꾸어놓기 위

해 최선을 다했다. 루터는 이 기회

를 통하여, 성경의 원리에 비추어 

중세 교회의 신학적 오류를 맹렬

하게 지적하였다.   

만일 중세 교회가 루터의 개혁

사상을 무시하고 침묵하였다면 상

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초기 

루터는 무명의 신학자였다. 교회

의 반발과 적극적인 대처가 도리

어 그를 중요한 인물로 부상시킨 

것이다. 그의 개혁 사상에 독일과 

유럽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에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

는 사람들의 수가 눈덩이와 같이 

불어났다. 교회가 짊어져야 할 부

담이 훨씬 커진 것이다. 루터의 글

과 말은 개혁을 요구하는 대중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된 것이다. 

루터는 1521년 보름스 제국회

의에서 이단으로 파문당했다. 그

가 제시한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

을 거절한 것은 물론, 아예 그를 

교회로부터 잘라낸 것이다. 중세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교

회의 모습으로 개혁하자는 그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외침을 외면

하고 전적으로 배격한 결과, 개혁

적인 마인드를 지닌 개신교회가 

출발될 수 있었다.     

현대 교회-결단의 출발점과 내

용  

   

루터가 주도하였던 종교개혁의 

분명한 대상이었던 중세 교회와 

달리, 성경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

해 독립적으로 출발한 개신교회의 

역사가 500년이나 흘렀다. 그동안 

개신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

났는가? 교회 역사 교과서에 담겨

져 있는 수많은 객관적인 사건들

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종교개혁 500년 주년을 맞는 현

대 교회가 결국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되었다. 이대로 지나갈 수 없

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구체

적인 개혁의 방법을 찾고 있다. 매

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무엇보다 

개혁의 필요를 인정하고 있는 현

대 교회는 5세기 전의 상황과 매

우 다른 형편에 처하여 있다는 사

실을 인식해야 한다. 

교회 밖에서 우리를 향해 던지

는 비평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 사

실 그들의 소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먼저 그

들의 관점에 대한 현명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그들의 주장의 기독

교에 대한 진리와 동떨어진 “나의 

생각” 또는 “나의 종교관”에 입각

한 것이라면, 분명 그들은 윤리적

이며 도적적인 접근방법이란 한계

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

회의 개혁은 성경의 진리이다. 성

경은 영적인 관점에서 성도와 교

회의 윤리와 도덕적 원리를 가르

친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개

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에 

틀림이 없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의 

자율적인 주장을 따르거나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

이 아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개혁을 위하여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까? 저명한 교회 지도자들일까, 아

니면 교회를 사랑하는 평신도들일

까? 신학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일

까, 아니면 목회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목회자일까? 

500주년을 맞아 교회는 두 가지

를 결단해야 한다. 하나는 ‘성경적 

교회론’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

이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하며 서로 자신의 생각과 경

험을 드러내려는 유혹을 겸손하게 

접어야 한다. 모두가 성경의 가르

침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한다. 자신

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

을 함부로 인용하는 오류를 범하

지 말아야 한다. 성경은 예수 그리

스도를 중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교회

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

게 기록되어 있다. 성령께서 이끄

시는 교회의 모습과 역할에 대한 

가르침을 힘써 배우고 공유해야 

한다.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다른 하

나는 ‘현대 교회의 현주소’를 분명

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개혁이란 

큰 소리를 내며 데모하거나 겉치

레로 덮어진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개혁은 함께 문제

를 파악하고, 함께 문제의 심각성

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교회가 세

상의 소망이 되는 자리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겸

손하게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21세기를 맞은 개신교회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가? 성경을 인간이 

기록한 문학작품이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기독교를 상대적

인 종교로 여기며 타종교와의 적

극적인 대화와 화합을 주장하는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십자

가의 고난이 기초된 복음을 배격

하고, 물량주의와 성공주의, 그리

고 기복신앙을 신앙의 중심에 두

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환영을 받

고 있다. 

50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성경적

인 기준에서 심히 동떨어진 모습

이다. ‘현대 교회의 현주소’를 파악

하는 일은 ‘성경적 교회론’을 재확

인하는 것보다 더욱 힘든 숙제이

다. 만일 현대 교회가 처한 문제점

에 대한 인식을 함께 못한다면, 우

리에게 주어진 개혁의 기회는 물

거품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

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분명한 문

제의식으로부터 기인된 개혁정신

을 지닌 개인이 먼저 변하는 것이

다. 나아가서 개교회가 성경적 원

리를 회복하고 변화하도록 노력하

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놓치지 말

아야 할 것이 있다. 루터와 같이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

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 최선을 다

하는 것이다. 
    covenantcho@yahoo.com 

①분명한 ‘성경적 교회론’ 확립 ②‘현대 교회 현주소’ 파악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해야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경적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

교회가 성경의 진리 안에 거했는가, 이탈했는가가 기준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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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주의적 낙관주의(Pessimistic 

Optimism)

신앙에는 두 가지 색깔이 있다. 어

두운 색깔과 밝은 색깔이다. 예일대

학교의 펠리칸 박사는 기독교 신앙에

는 비관주의와 낙관주의가 공존하는

데,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면 비관주

의자가 되고 하늘과 하나님을 바라보

면 낙관주의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내가 범한 죄악을 바라보고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

시고 나에게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

혜와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는 감사

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사람이 되

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지닌 낙천주의

자가 된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기

독교의 신앙을 ‘비관주의적 낙관주의

(Pessimistic Optimism)’라고 정의했

다. 

리더의 가장 큰 축복중의 하나는 

그의 삶이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아

는 것이다. 그러한 확신은 리더에게 

다른 어떤 동기보다도 큰 자신감을 

심어준다. 리더의 자신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리더는 믿음과 함께 젊어지고 의심과 

함께 늙어 간다. 리더는 자신감과 함

께 젊어지고 두려움과 함께 늙어간

다. 리더에게 희망이 있으면 젊어지

고 실망이 있으면 늙어가는 것이다. 

최고의 인품을 가진 리더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누가 리더

이냐에 따라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진

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 사람들의 관

심사는 “리더의 자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다. 스탠톤(Edwin 

Stanton)은 아브라함 링컨의 적이었

다. 그는 링컨에 대하여 아주 신랄한 

비난을 퍼부었다. 심지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

다. “수염과 털이 많은 고릴라 대통령

을 세울 바에야 아프리카에 가서 한 

마리를 데려오면 될 것이 아니겠는

가? 아프리카로 고릴라를 사러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일리노이 주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거

기에 좋은 고릴라가 한 마리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링컨은 자기에 대하여 그렇

게 심한 비난과 모욕을 퍼부은 스탠

톤이지만 그가 유능한 사람임을 인정

하고 그를 휘하의 국방장관으로 임명

했다. 링컨이 총을 맞고 쓰러졌을 때, 

일찍이 그의 인격에 감복한 스탠톤은 

링컨의 조용한 얼굴을 보며 다음과 

같이 눈물로 말을 했다. “여기에 누워

있는 이 분은 인류가 소유할 수 있었

던 최고의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탁월한 리더의 특징

①리더는 자기 지식 면에서 뛰어난 

사람: 탁월한 리더는 자기 자신이 누

구인지 잘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리더는 자신의 자질과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 자신

만의 방식을 통해 그는 오늘도 더 많

은 지식을 쌓아가고 있었다. 

②리더는 열린 귀를 가진 사람: 좋

은 리더들은 자신의 행동과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얻기 위해 가치 있고 

다양한 근원을 개발한다. 핵심은 역

동적인 리더들은 가치 있는 피드백을 

의도적으로 얻고자 했다는 사실이다. 

많은 리더들에게 피드백을 위한 최고

의 근원은 배우자이다. 

'포춘'지가 선정한 200대 기업 중 

40여명의 CEO가 첫 배우자와 살고 

있었으며 결혼과 가정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즉 그

들은 진정으로 신뢰할만한 가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고 그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이를 통해 변화를 추구했다는 사실이

다. 당신은 리더로서 가치 있는 피드

백을 추구하며, 그것을 향해 열린 귀

를 가지고 있는가?

③리더는 난관을 극복할 정보에 예

민한 사람: 유능한 리더들은 훌륭한 

화자(Speaker)인 동시에 청자

(Listener)이다. 그들은 자신의 업무

와 일, 조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항

상 잘 알고 있다. 그들은 학습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끊임없이 기

술과 능력을 연마하고 향상시킨다. 

동시에 누구에게서든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다. 또 그들은 긍

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없었던 경험

을 통해서도 배울 뿐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난관을 피하기 위해 늘 새로

운 정보에 귀를 기울인다. 

④리더는 위기수용자: 리더들은 모

험가이자 위기 수용자로 호기심이 많

다. 그들은 어떤 큰 위기가 닥쳐와도 

기꺼이 감수한다. 롱펠로우는 “인생

은 여행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목

적지에 도달하는 것보다 그 여정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⑤리더는 역경에서 깨닫는 사람: 

누구나 인생에서 큰 역경과 위기, 실

패를 겪게 마련이다. 탁월한 리더는 

어렸을 때 겪었던 남다른 좌절을 감

사하게 여긴다. 그런 고통을 통해 미

래의 성공을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

이다. 실패는 리더를 성장시킨다. 리

더는 실패와 성공을 통해 배움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사람이다.

⑥리더는 전통을 받아들이는 사람: 

유능한 리더는 전통과 변화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 유능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개혁과 변화뿐 아니라 전통

도 받아들여야 한다. 리더가 개혁과 

변화에 대한 욕구가 너무 크면 전통

과 안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그로 인

해 큰 문제에 봉착한다. 리더는 문화

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에 

함몰되지 않는 비결을 알아야 한다. 

⑦리더는 협력하는 사람: 유능한 

리더는 자신이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없고, 더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료

들과 시스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을 잘 알고 있다. 

⑧리더는 훌륭한 역할 모델: 좋은 

리더들은 좋은 역할 모델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자신이 역할 모

델과 선구자 노릇을 하는데 자부심을 

갖는다. 역동적인 리더는 진심으로 

그를 따르는 추종자를 만들게 되고, 

사람을 길러내게 된다. 

문제해결을 위한 리더십의 원리

  

①리더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리

더의 인생에는 단단한 바위처럼 일관

성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

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리더가 

일관성 있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의 근

원은 말씀이다. 영적리더가 행하는 

모든 일의 기준과 원칙은 하나님 말

씀이어야 한다. 리더는 ‘하나님 말씀

대로’가 일관성 있는 인생의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한다. 어려운 때일수

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어

떤 고난과 실패가 와도 절대 넘어지

지 않는 인생은 원칙이 있는 인생이

기 때문이다. 

②리더는 동역자를 세울 줄 알아야 

한다. 독불장군은 한계가 있다. 아무

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혼자서 모든 

일을 이룰 수 없다. 함께 일하는 사람

이 있어야 한다. 리더는 결과에 대한 

공을 동역자에게 돌리는 너그러움과 

영광스러운 일에 자기는 빠질 수 있

는 겸손이 있어야 한다. 

③리더는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실력이 없으면 기회가 온다 해

도 잡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

당하는 리더들에게 있어서 실력과 능

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다. 소명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어

떤 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에너지가 있어야 피곤하지 

않고 한계가 오지 않는다. 내가 일하

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어떤 일에도 거

기에 기름부음이 있어야 한다. 일 위

에, 사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자신감이 넘치는 리더

‘설교자의 왕자’라고 불리는 찰스 

하돈 스펄전(Charles Haddon 

Spurgeon, 1834-1892)은 영적 리더

가 되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

광을 드렸다. 주님은 강한 믿음을 가

진 스펄전에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의 삶과 사역

은 항상 주님이 주신 자신감으로 충

만했다. 스펄전은 자신의 경험을 돌

이켜 보며 “우리의 자신감은 하나님

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되어야 한

다”라고 충고했다. 

스펄젼의 믿음은 그에게 사역을 이

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

했다. 워터비치(Waterbeach)에서 처

음 목회를 시작하던 무렵, 스펄전은 

이렇게 선언했다. “하나님은 항상 우

리 곁에 계시는 여호와 이레이시다.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

라.” 그의 자신감은 하나님에 대한 확

고한 신앙에서 비롯되었다. 스펄전은 

항상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자신감 있

는 리더가 된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자신감이 넘치는 리더가 되기

를 소망한다.
sondongwon@gmail.com

리더의 자신감은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항상 주님 의지

자기지식에 뛰어나며 경청, 난관극복정보에 예민, 위기수용 해야

원칙이 있고, 동역자 세우고, 실력과 능력 갖추는게 문제해결 원리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리더의 자신감 바이러스

리더십 코멘터리 (36)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다가 늦게 목회의 길을 갔던 형

부가 작년 말로 은퇴를 했다. 형부에게 존경한다는 말을 언어

로 직접 표현할 기회는 없었지만 형부는 형부라는 관계를 떠나 

한 목회자로서 내가 많이 존경하는 분이다. 

믿음 좋은 평신도와 결혼한 딸이 갑자기 사모의 길을 가게 

생긴 것이 마땅치 않은 장인의 눈치도 봐가며 처가에 살면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형부는 경상도 구석으로 첫 목회를 하러 

갔다. 그 때 알게 된 것이지만 서울에서 목회를 하려면 신학대

학원 성적이 우수해야 한다고 한다. 형부는 졸업할 때 제일 좋

은 성적을 받았지만 자청해서 시골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33년 목회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했다. 교인들 대다수가 연세 

든 노인들이어서 설교 수준도 맞추기 어려웠을 것이고 대화 상

대 찾기도 힘들었을 텐데 노인 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섬기며 

외로운 목회를 하셨다. 

손가락 끝에 물도 안 묻히며 살 줄 알았던 언니는 형부의 건

전한 생각에 마음이 끌려서 결혼을 했지만 본의 아니게 목사 

사모가 되어 시골 아낙네가 되어 사는 것이 행복하지만은 않

았다. 그래서 언니는 시간이 나면 큰 언니들이 사는 서울 나들

이를 하는 것이 작은 기쁨인 것 같았다. 시골에서 나서 성장한 

아들 둘이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

운 일이어서 지방대학을 졸업한 것이 언니 마음에는 힘들었다. 

교단에서 들어준 소액의 은퇴자금 외에는 준비된 것 없이 하나

님이 모든 일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요즘 말로 대

책이 없는 목사 남편 때문에 언니는 자기가 상대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약도 오르고 화도 나는 것 같았다. 아

직 5년 더 목회할 수 있는데도 형부는 젊은 후배들도 목회자리

가 없는데 본인이 빨리 물러나야 한다며 굳이 은퇴를 서둘렀

다. 평생을 기도하며 말씀 준비하는 것이 몸에 배어서 은퇴 후

에도 매일 성경 연구하고 설교 작성한다고 언니에게 잔소리 듣

던 형부는 은퇴 후 한 달 만에 교회에서 상처 받은 몇 분하고 주

일에 문을 닫는 카페에서 카페교회(?)를 시작하셨다. 

세상 직장 일을 하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살았으니 빨리 

은퇴하고 여유 있게 여행도 다니고 남은 삶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면 여생을 위한 경

제적인 준비를 탄탄하게 해놓았어도 삶의 무기력함, 무료함으

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았다.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들도 은

퇴를 하면서 깔끔하게 교회를 떠나는 것이 어려운 것 같다. 특

히 본인이 개척해서 평생을 섬기던 교회를 떠날 때나 오랜 시

간 목회하면서 부흥된 교회를 떠날 때는 아름다운 모습보다 고

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보이기도 한다. 이해

하자면 몸과 마음을 다해 오랜 시간을 섬기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쌓인 정, 또 목회의 결과

로 이룬 성과를 다 내려놓고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기는 것

이 쉽지만은 않으리라. 그래서 교회에서 세습이라는 단어가 등

장한지도 모르겠다. 세습은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다른 사람

에게 줄 수 없다는, 아니 주기 아깝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에서 나온 결과다. 

많은 시간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젊은이들이 떠난 시골

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삶으로 그리

스도인의 본을 보인 형부가 존경스럽다. 마을 사람들에게 “구

성예수”라는 별명을 얻은 형부가 존경스럽다. 아무도 알아주

지 않아도, 화려한 은퇴식이 없어도, 그리고 보장된 은퇴자금

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

는 주님의 칭찬을 확실히 들을 것인 형부가 존경스럽다. 맡기

신 분이 누구인지, 떠날 때가 언제인지 늘 주인되신 분의 마음

을 헤아리며 살기 때문이다.

  lpyun@apu.edu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어느 목회자의 은퇴

일상칼럼



뉴욕나눔의집(대표 박

성원 목사)이 재외한인구

조단(총괄단장 권태길 목

사)와 지난 10일, 나눔의

집에서 업무협약(MOU)

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재외한인구조단 뉴욕지부

장 김영숙, 나눔의집 이사

장 문석호 목사와 나눔의

집 스탭 및 노숙인들이 함

께 했다.

박성원 대표는 "재외한

인구조단과 협력해서 나

눔의집 노숙인들이 고국

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

한 돕겠다"고 밝혔다. 현재 

뉴욕나눔의 집에 있는 15

명의 노숙인 중 4명이 고국으로 돌

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

다.

재외한인구조단 총괄단장 권태

일 목사는 CBSN 뉴욕기독교방송

과의 인터뷰에서 "고국을 떠나 해

외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사업실패 

등 여러 이유로 현지에서 더 이상 

정착하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기 원하는 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며 "한국으로 돌아가는 여비

를 포함해 가정복귀지원, 취업지

원, 치료지원, 자립지원 등으로 한

국에서의 정착을 최대한 지원하겠

다"고 말했다.

권태일 목사는 ‘함께 하는 사랑 

밭’ 이라는 구제선교단체를 30년간 

사역하고 있고 8년 전부터는 ‘월드

쉐어’ 라는 이름으로 해외를 돕는 

전문 기관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사

역하고 있다.

재외한인구조단은 20곳의 재외

한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구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과테말라, 중남미 등에서 

현재까지 모두 280명의 재외한국

인을 구조했다.

특히 강화에 ‘그린월드’라는 유

기농 공동체를 통해 최초 3개월간

은 한 달 생활비로 50만원, 그 다음 

3개월은 70만원을 지원하며 초기 

적응기간으로 적응을 돕고 있으며 

6개월 후에는 취직 또는 가정 복귀 

지원 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기사제공: 뉴욕나눔의집>

후임 목회자 문제로 내홍을 겪어

왔던 나성동산교회가 결국 교단 탈

퇴를 결의했다. 

나성동산교회 교인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2시 교회 본당에서 교

인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소속된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탈퇴하는 

한편, 박영천 목사를 담임으로 결

의, 추대하고 독립교회로서의 새 출

발을 선포했다. 

이날 교인총회에서는 지난 1년 

여 동안 담임목사 선출을 둘러싼 

내홍을 종식하고, 종교개혁 500주

년을 맞는 금년 교회 본연의 사명

인 선교를 제일 원칙으로 삼겠다는 

개혁적 결의가 선포됐다.

교인총회에는 교회 재적 126명 

가운데 102명(위임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박영천 

목사 담임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기독교대한감리회 탈퇴를 만장

일치로 결의 △나성동산교회 임원

진 인준 등을 결의했다. 

교인총회는 이날 발표한 ‘나성동

산교회 선언문’을 통해 교단의 정

쟁에서 벗어나 선교제일주의를 표

방하겠다는 교회의 입장을 선포했

다. 이날 결의와 선언은 LA지역 선

교의 중심축 역할을 감당해왔던 나

성동산교회의 선교역량이 다시금 

되살아 날 것으로 전망되어 교계의 

관심과 기대를 집중시켰다.

특히 교인총회에는 1981년 나성

동산교회를 설립한 한은우 원로목

사가 참석해 교권다툼을 지양하고 

선교제일주의를 선포하는 교인들

을 지지하고 격려해 눈길을 모았

다. 그동안 담임목사 임명을 기다리

며, 유지재단 설립에 협조하고, 부

담금납부 의무를 우선적으로 이행

하며, 연회에 협조적이었던 나성동

산 교회관계자들은 법과 상식이 통

하지 않는 연회 행정에 더 이상 기

대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미주연회 감독은 1월 31일

까지 박 목사와 관련한 법적인 문

제를 해결하라는 행정명령을 발송

했고, 연회의 구 뉴욕 및 LA측 지도

부가 작성한 합의서가 밝혀지면서 

지금까지 자행된 교단의 치리가 법

과 원칙보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

에 의해 진행됐기에 지금에 이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회 측은 미주연회가 발송한 합

의서에 담임목사 은퇴 시한을 명시

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교

회 재산을 연회에서 관리한다는 내

용 때문에 크게 반발하기 시작 결

국 교단 탈퇴를 결의하기에 이르렀

다. 

나성동산교회의 이번 독립교회 

선언은 교단정치보다는 선교가 우

선한다는 교회의 존재이유를 확인

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지난 1월 7일로 예정됐

던 한인잔치가 갑자기 밀

어닥친 한파로 구정 설날

로 연기돼 2월 4일 개최됐

다.

제 26대 샬롯한인회가 

주최한 새해 잔치는 입춘

과 함께 즐겁고 의미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젊은 해

병대(영 머린)의 절도 있

는 기수 입장으로 시작된 잔치는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에 대

한  묵념과 샬롯교협회장 박형우 

목사의 기도와 곽선신 전도사가 독

창한 미국 국가와 한국의 국가 제

창에 이어 샬롯 시장 Jennifer 

Roberts 그리고 많은 내빈의 축사

가 이어졌다.  

제 2부에서는 예년과 같이 태권

도 시범, 중국 전통 무용을 발표한 

후 3부에서 노래자랑과 경품 추첨

을 통해 2장의 한국 왕복 비행기 

표와 푸짐한 선물이 참석자들에게 

배부됐다.

샬롯장로교회 여전도회와 청장

년들은 각 교회의 지원을 받아 약 

550명을 대접했으며 본 교회와 다

목적 친교실인 체육관이 지역 한인

들을 위로하고 섬기는데 사용됐음

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한편 샬롯장로교회는 오는 8월 

27일 예정된 설립 40주년 기념 예

배에서 2명의 원로장로로 전기현, 

전태현 장로를 추대하고, 장로장립 

후보로 성기태, 진태형, 전승현, 전

오현 집사를 선출하며, 권사추대 

후보로 진재경, 박운주 집사를 2회

의 임시 공동의회를 통해 결정했

다. 

장로장립 후보와 권사 추대후보 

부부는 4주간에 걸친 임직 훈련을 

받게 된다.
<기사제공: 샬롯장로교회>

GnS Entertainment(

대표 조효성 목사)가 기

획하는 이웃초청 열린음

악회가 3월 23일부터 4

월4일까지 남가주에서 

순회공연을 갖는다. 

조효성 목사는 “매해 

봄철에는 한국에서와 해

외 한인교회 그리고 기독

교 연합단체에서 문화적

인 행사들이 많이 열린

다. 하지만 모든 행사들

이 기존의 성도들에게 초

점이 맞춰져 있다. 한류

문화가 전 세계를 강타하

고 있는 이때에 여전히 

교회의 문화는 우리 성도

들끼리만 은혜 받고 기뻐

하는 것으로 멈춰서있

다”고 말하며 “이번 이웃

초청 음악회는 비기독교인(Non 

Christian)에게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총 기획한 GNS 

Entertainment 대표 조효성 목사

는 “‘한류는 주님이 만드신 미션 로

드’라는 사명적 선언으로 만든 한

국 서초동에 위치한 일반 대중문화 

회사입니다. 기존의 CCM 찬양 기

획회사나 기독교 문화 단체가 아닌 

일반 대중음악(K-pop, 트로트, 뮤

지컬, 힙합, 퓨젼국악...)과 배우, 연

예인들을 키우고 준비시키는 일반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이름 그

대로 “Go and Sing” 성령과 기도

로 그리고 세상 연예인들과 비교해

도 뒤지지 않을 실력으로 준비된 

우리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노

래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

고 더 나아가 한류의 선교지역으로 

가서는 한류의 영향력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GNS Entertainment의 소망은 세

상 연예인들과는 다르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닌 영향력 있는 사람

들’이 돼서 주님이 만드신 미션 로

드인 한류를 통해 주님의 손에 쓰

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표면적으로 볼 때는 공연의 

내용이 비기독교인(Non Christian)

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사

실, 그 안에는 자연스럽게 간증과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녹아져 있다

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공연문의: 카톡ID: dawn0811, 

한국전화: 010-4964-0200 , 

elccm@hanmail.net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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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4명 귀국 희망...한국 정착 지원

1월 29일 교인총회서 만장일치...담임 박영천 목사

1월 29일 교인총회서 만장일치...담임 박영천 목사 한류문화선교회...3월 23일-4월4일 남가주 순회공연

예수님은 산상보훈 설교 중 팔복

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마5:13-

16)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사명과 의무에 대한 권면

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

나 구원 받은 성도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책과 사명을 잘 감

당하지 못했음에 대한 지적이며, 

잘 감당하길 바라는 주님의 간절

한 소원과 비전이기도 합니다.

1. 빛의 역할

빛에는 2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

째는, 밝게 비춥니다. 주변과 사물

을 밝게 비추어, 어두움이 물러가

게 합니다. 둘째는 드러나게 합니

다. 빛 앞에는 감추일 것이 없습니

다. 하나님의 천지만물 창조사역 

가운데 첫 번째 사역이 혼돈과 공

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

을 만드심(창1:3)입니다. 빛의 근

원은 하나님(시27:1)이시고, 생명

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님(요1:4,8:12)이십니다. 

우리 자체는 빛이 될 수 없습니

다.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거울이 

빛을 발하려면, 시커먼 죄로 먹칠

된 우리 마음의 거울이 회개하므

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져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 녀로

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엡

5:8-9)의 삶의 열매, 모범을 보여

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

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비진리와 

거짓 교훈의 혼돈 가운데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등대, 밝은 빛이 되어, 어두

움의 세상 주관자들(엡6:12)을 몰

아내고, 진리와 복음의 길로 바르

게 인도하는 성도의 사명을 잘 감

당하라는 것입니다.

2. 소금의 역할

소금에는 3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째, 모든 음식에 간하여 맛을 내

게 합니다. 신 맛과 쓴 맛, 매운 맛

과 단 맛 등 다른 맛은 여러 가지 

음식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짠 맛

을 내는 것은 소금밖에 없습니다. 

둘째, ‘소금은 곧 생명’입니다. 다른 

영양분은 해당 영양분이 모자라도 

생존엔 큰 지장이 없지만, 인체에 

소금이 모자라면, 이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행군의 

군인, 마라토너, 광부 등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에게는 꼭 소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셋째, 썩는 것

을 막아주는 부패방지 기능입니다. 

생선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소금을 뿌리는 것이나, 사람

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갔다 오면 소

금물로 양치질을 하게 하는 것도 

소금의 부패방지 기능과 관계된 

것입니다.

소금에는 2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째는 뿌려져야 합니다. 소금은 

뭉쳐있으면 안 됩니다. 둘째는 녹

아야 합니다. 소금은 녹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부패방지와 맛을 

내기 위하여 뿌려져 녹아져야 합

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

상의 소금이라!”는 의미는 성도는 

모여 있지 말고 흩어져서, 자존심, 

체면, 고집, 자기 의를 다 버리고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분쟁과 갈등

이 있는 곳에 가서 화해와 화평을 

이루게 하고, 부정부패로 썩어져 

가는 곳에 가서 정의와 정직한 사

회를 구현하고, 고난과 문제 가운

데 절망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것

입니다.

3. 빚과 속음

주님께서 성도들이 “세상의 빛

과 소금이 되라!”고 간곡하게 권면

하셨지만,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

녕, 이단사설의 비진리와 거짓 교

훈의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화해자가 아닌 분쟁자로, 불신자보

더 더 심한 불의한 부정부패로 전

락하고 말았다는 것이 성도가 풀

어야 할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현대 교회와 성도

가 ‘빛과 소금’이 아닌 ‘빚과 속음’

으로 변질되었다고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롬13:8), 복음

의 빚(롬1:14), 기도의 빚(삼상

12:23) 등은 지지 않고, 세상 빚만 

잔뜩 져서,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

회가 파산이 되어, 이슬람의 사원

(Mosque)과 불당(佛堂)으로 전락

하는 실정이니 ‘빛’이 아니라 ‘빚’

이 되었다는 것이고, 옛날에는 장

로, 권사가 사회에서 인정과 존경 

받았던 귀한 신분이었지만, 작금에

는 거짓말과 위선의 사기꾼으로 

전락하여 불신자보다 더 심하게 

남을 속이고 있어, 현대교인과 교

회를 ‘소금’이 아닌 ‘속음’의 무리

와 단체라고 빗대어 말하고 있다

는 것입니다. 참으로 낯 뜨겁고 부

끄러운 노릇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

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운 결

단과 각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

와 교회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목회서신 

빚과 속음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박성원 뉴욕 나눔의집 대표(왼쪽)와 권태길 재외

한인구조단 단장이 MOU 체결후 악수하고 있다.

뉴욕나눔의집, 재외한인구조단과 MOU체결

나성동산교회 기감 교단 탈퇴

제 26대 샬롯한인회 설날 한인잔치 성료 GnS Entertainment 이웃초청 열린음악회

31대 전반기 정기이사회...후반기 사업 발표 
뉴욕교협 이사회, 36만1천불 예산 통과

뉴욕교협 전반기 이사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 31대 이사회 전반기 정

기이사회가 2월 11일 오후 5시 삼

원각에서 열렸다. 

이사장 강영규 이사장의 인도로 

진행된 회무처리를 통해 교협 43회

기 예산 36만1천 달러를 통과시켰

다. 

이사회는 교협의 신년하례예배 

지원과 전반기 이사회를 마치고 후

반기 사업인 △부활절 연합예배 참

여 △교협 연합체육대회 지원 △할

렐루야대회 적극 참여 및 지원 △

후반기 이사회 △이사회 정기총회 

등을 남겨두고 있다. 

회무에 앞서 열린 1부 예배는 김

정길 전도사 인도로, 기도 이상호 

이사(전임 이사장), 성경봉독 이혜

숙 이사(부이사장), 설교 김홍석 목

사(교협 회장), 통성기도, 축도 김

홍석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홍석 목사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라”(암9:11-12)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US 에어웨이

스 42년 경력의 기장 체슬리 설렌

버거가 허드슨 강에 기적적 착륙을 

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나는 배운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한 일화를 언

급했다.

김 목사는 “그것은 배운 매뉴얼

대로 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매뉴얼이 있다 그것은 말씀이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예배의 삶

을 사는 것이다. 종교개혁의 큰 의

미는 사제들의 전유물 같았던 예배

를 회중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이 매뉴얼을 받은 우리는 찬송과 

예배의 삶을 드려야 한다”라고 강

조했다.

통성기도시간에는 박용기 장로

가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최

윤호 장로가 뉴욕지역 5백여 한인

교회와 동포사회를 위해, 손성대 

장로가 교협과 이사회 부흥발전을 

위해 기도를 마무리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기독교방송(사장 문

석진 목사/이하 CBSN) 합

창단 창단 2주년을 기념하

고 유진웅(제시유) 음악감

독의 취임을 감사하는 예

배가 7일 오후 8시 뉴욕그

레잇넥교회(담임 양민석 

목사)에서 열렸다, 

코네티컷교협 총무 김광

일 목사의 만찬기도 후 시작된 예

배는 경배와 찬양 인도 김정길 전

도사, 사회 이종명 목사, 기도 김영

환 목사, 성경봉독 남후남 장로에 

이어 뉴욕기독교방송 중창단(지휘 

유진웅 반주 김보라)이 '주님 나라 

이루소서'를 찬양했다. 합창에는 합

창단과 함께 바이올린, 플룻과 팀

파니의 연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었다. 

이날 취임하는 유 교수가 음악학

과장을 맡고 있는 뉴욕칼빈신학교(

원) 학장 윤요셉 목사가 "필요를 채

우시는 하나님"(빌4:19) 제목으로 

설교했다.

사장 문석진 목사는 유진웅 교수

에게 뉴욕기독교방송 합창단 음악

감독 및 지휘자 위촉장을 전달했

다. 유진웅 교수는 "찬양을 통해 전

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복

음 전파에 앞장서는 합창단이 되길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설교에 이어 CBSN 홍보영상이 

상영된 후 헌금기도 박성원 목사, 

헌금송 테너 김영환, 인사말 및 위

촉장 전달 유진웅 음악감독 문석진 

목사, 축하연주 바이올린 김현우, 

영상축사 김태수 뉴저지목사합창

단 단장, 김종윤 뉴저지목사합창단 

지휘), 이광희 목사, 영상축시 곽상

희 계관시인, 축사 김홍석 뉴욕교

협회장, 격려사 김종국 뉴저지교협

회장, 권면 김상태 뉴욕목사회장, 

특주 플루트 김하경, 축하무용 김

인순 아름다운교회선교무용단장, 

광고 임병남 씨존운영위원, 축도 

양민석 CBSN후원이사장의 순으로 

진행됐다. 

CBSN합창단은 지역사회에 찬양

을 통한 전도·선교의 사명을 감당

하길 원하는 단원을 모집하고 있

다. 교회음악을 사랑하는 세례교인 

이상의 전공자 또는 비전공자 모두 

지원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www.cbsnewyork.net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 516 ) 477-0818 , 

(718)414-4848
<기사제공: CBSN>

유진웅 교수...창단 2주년 기념 겸해
CBSN합창단 음악감독 취임감사예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

회장 고택원 목사) 동부지역 목사

장로기도회가 2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 동안 뉴저지크리스찬아카

데미에서 열렸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갈6:14)라는 주제로 열린 

기도회에는 미동부 지역에 있는 가

든, 뉴욕, 뉴욕남, 뉴욕동, 뉴욕서, 

뉴잉글랜드, 동남부, 수도, 워싱턴,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등 11개 

노회에서 참가했다. 3년 만에 속개

된 목사장로기도회에는 55명의 목

사와 장로들이 모여 기도했다. 

이번 기도회는 뉴욕서노회가 호

스트 노회로 준비했다. 준비위원장 

이춘호 목사(뉴욕서노회 노회장)는 

“무엇보다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모임이 되기를 원했다”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

나님과 교통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들을 주셔서 감사하다. ‘십자가 외

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는 

주제 성구처럼 목사와 장로들이 일

심으로 십자가만 붙드는 심정으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었다”고 기도회를 정리했다.

강사는 김길성 전 총신대 교수, 

고택원 총회장, 그리고 교단 원로들

이 강사로 섰다. 이용걸, 전덕영, 강

기봉 목사는 동부지역 노회 출신으

로 총회장을 역임했으며 일선 목회

에서 은퇴해 후배 목회자들에게 나

눌 것이 많은 공통점이 있다.

첫날 오후 5시 등록 후 저녁 식사

를 마치고 오후 7시30분 열린 개회

예배는 박종윤 목사의 경배와 찬양

에 이어서 기도회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예배는 준비위원장 이춘호 목사

의 사회로 총회장 고택원 목사가 “

예수님과 같은 Attitude를 가지라”(

빌2:1-1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고 목사는 “먼저, 하나님의 형상

을 닮은 자, 창세전에 선택된 자, 예

수님의 피로 구속 받은 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등으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

신을 가질 때 엄청난 자존감과 당당

함이 생기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

이 되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순종과 희

생을 보이신 예수님의 마음 자세와 

태도를 갖고 사역한다면 우리는 하

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분께 인정

받는 사역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7일 낮에는 이용걸 목사가 “지난 

목회를 돌아보며”(행20:17-38)라

는 제목으로 바울의 목회철학을 하

나하나 집어가면서 목회자 세미나

를 인도했다. 

낮 시간에는 체육관에서 운동도 

하고 윷놀이를 통하여 친교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전덕영 목사가 “나를 보

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요

8:29)라는 제목으로 후배 목사들에

게 지난 목회를 통해 느끼고 행하고 

또한 부족했던 부분까지 경험을 나

누면서, 양떼의 주인도 아닌데 자기 

것인 양 함부로 양털을 벗기고 양을 

잡아먹으며 내 것처럼 여기는 모습

을 경고했다. 

이어서 노회와 교회와 개인을 위

해 임동렬 목사 인도로 기도회를 가

졌다.

둘째 날 새벽기도회는 김길성 교

수(총신대학원)가 “모세처럼”(히

11:24-26)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포기할 것을 빨리 포기해 하

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

르기”를 도전했고, 셋째 날 새벽에

는 “진실한 고백”(딤후4:9-18)이라

는 제목으로 한국 개혁주의 신앙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도전했다.

8일 오전 10시30분 조성훈 목사(

가든노회) 인도로 폐회예배를 드렸

다. 

설교를 맡은 강기봉 목사는 “주

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시

138:1-5)라는 제목으로 “거칠고 어

지러운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며, “‘고난’이라는 단어

가 힘들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

면 된다”고 말했다.

내년 목사장로기도회는 뉴잉글랜

드노회가 호스트 한다. 
<정리: 유원정 기자>

제 43회기 뉴욕교협이 지난 13일 

2차 임실행위원회를 열고 2017 할

렐루야 복음화대회 강사로 정성진 

목사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회장 김홍석 목사는 “정성진 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 담임)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는 목회좌우

명을 갖고 한국교회 개혁과 부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성진 목사는 담임목사 6년 임

기제를 도입해 전교인에게 6년마다 

신임을 묻는 신임투표제를 실시하

고 있으며 65세 은퇴, 원로목사제도 

폐지, 목회자 보너스 폐지와 아울러 

장로 6년 단임임기제, 자치기관 대

표 당회원 임명, 사례금 없는 지휘

자, 반주자 봉사를 시행하고, 부교역

자들을 중심으로 4개 교회개척 분

립을 한 바 있다.

김홍석 목사는 “할렐루야대회 강

사로 첫째로 개혁의지, 둘째 평판, 

셋째 설교, 넷째 재정을 염두에 두

었는데 3가지가 모두 충족된 강사”

라며 “재정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겠다”고 말했다.  

할렐루야대회는 7월 7일부터 사

흘간 열리며 10일(월) 목회자세미

나가 진행된다. 

이날 교협은 떡국으로 무료 신년

하례만찬을 진행하고 14만277달러

의 수입을 남겼다고 보고했다. 또 

지난 7일 1차 지역자치행정위 모임

에 14개 지역 중 9개 지역에서 참석

해 고무적이라고 보고했다. 

감사보고는 김기호 목사가 재정

보고는 이광모 장로가 보고했다. 

1/4분기 재정은 수입 72,454.32달

러, 지출 65,703.71달러이며 총잔액

은 전년 이월금 포함  33,685.89달러

로 보고됐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경열 

목사 인도로 기도 허윤준 목사, 설

교 김요셉 목사, 통성기도 이만호 

목사, 광고 임병남 목사, 축도 윤세

웅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요셉 목사는 “모독받는 하나

님”(롬2:24)이라는 제목의 설교에

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면적, 본질적으로 

마음에 할례를 하고, 본질로 돌아가

며, 칭찬은 하나님에게서 받으라”고 

말하고 “이렇게 될 때 종교개혁자

로의 목적이 이뤄지며 하나님이 세

우신 우리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성기도는 △(정치사회)조

국, 미국 그리고 이민사회를 위해 

△(전도선교)이민교회의 성장과 한

인교계의 연합을 위해 △(교협운영)

계획하는 행사와 사역을 위해, 제목

을 놓고 기도했다.

한편 교협은 20일(월) 오전 9시30

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걸 목사(

필라영생장로교회 원로)를 강사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이용걸 목사는 이민목회 36

년간 경험을 토대로 목회철학 및 교

회 부흥 사례를 발표한다. 세미나 

후에는 이용걸 목사의 저서 “레위

기강해‘를 무료로 배부한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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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종교개혁지 탐방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홍석 목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종교개혁지 탐방을 갖는다. 일정은 10월 2일(월)-12일(목)

(10박11일), 장소는 유럽 4개국(체코, 독일, 스위스, 프랑스)이며 경

비는 1인당 2,500달러(교협회원에 한해 2,000달러), 참가대상은 회

원교회 목회자 부부 및 평신도(장로, 권사, 집사)로 40명 선착순에 

한한다. 계약금 350달러와 여권사본을 제출해야 접수가 가능하다.

▲문의: (646)772-5947(준비위원장 이창남 목사)

제 24기 뉴욕실버선교학교 수강생 모집
뉴욕실버미션(회장 김재열 목사)이 제 24기 뉴욕실버선교학교 

등록생을 모집한다. 28일(화)부터 10주 동안 진행되며 과정 이수 

후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멕시코 단기 선교도 떠난다. 교육장소는 

뉴욕그레잇넷교회(담임 양민석 목사)이며 등록비는 100달러.

▲문의: (917)963-9356, 559-2645 

“리더십 스킬 NEW SAT 준비”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청소년 학업과 리더

십 강화 프로그램 “리더십 스킬 NEW SAT 준비”가 3월 4일부터 5

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린다. 대상

은 9학년부터 11학년, 선착순 20명에 한한다. 수업은 10 SAT반, 3 

테스트, 3 리더십 세미나로 진행한다. 수강료는 전액지원하며 디파

짓 400달러는 프로그램 수료시 전액 반환한다.

▲문의: (201)242-4422

어린양개혁교회 교회당 이전
어린양개혁교회(담임 류승례 목사)가 교회당을 이전하고 지난 5

일 새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이날 교회는 성전을 함께 사용하

는 피어몬트리폼드교회와 연합예배를 드렸다. 주일예배는 오전 9

시. 새 주소는 361 Ferdon Ave, Piremont, NY).

▲문의: (845)848-2013

뉴욕교협 2차 임실행위...“개혁의지, 평판, 설교 확증”

뉴욕목사회 후원을 위한 찬양대축제

2017 뉴욕할렐루야대회 강사에 정성진 목사

종교개혁 500주년...“재충전과 회복을” 

뉴욕교협 임실행위원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목사회 후원의 밤에서 핸드벨 콰이어가 연주하고 있다.

KAPC 목사장로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한인목사회(회장 김상태 목

사)를 후원하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찬양대축제”가 2월 12일 오후 

6시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열렸

다. 

찬양대축제는 뉴욕목사합창단(

단장 김종훈 목사, 지휘 이다윗 목

사), 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단장 

김태수 목사, 지휘 김종윤 목사), 뉴

욕장로성가단(지휘 이정진 장로), 

효신교회 찬양대(지휘 양군식 장

로), 프라미스교회 찬양대(지휘 이

정진 장로)와 어린이합창단이 공연

했다. 

찬양대축제는 이다윗 목사와 이

정진 장로가 이끄는 월드밀알 그룹

이 주도했다. 경배와 찬양팀(인도 

조성식), 핸드벨콰이어(지휘 최원

희), 헌금 특주 유안나, 월드앙상블 

연주(악장 유안나), 소프라노 유경

화, 월드밀알선교합창단(지휘 이다

윗)이 찬양했다. 

월드밀알 경배찬양을 시작으로 

김종국 목사(뉴저지교협 회장)의 

기도, 문석호 목사(부회장, 효신교

회)의 환영사, 그리고 김승희 목사(

증경회장)가 시편 150편을 낭송했

다. 

음악회를 닫으며 회장 김상태 목

사가 인사했으며, 허걸 목사(증경

회장)가 축도를 했다. 또 손성대 장

로(뉴욕장로연합회 회장)가 헌금기

도를 했다. 

회장 김상태 목사는 “이번 찬양

대축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바탕으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능

력을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의 선

하신 일들을 꿈꾸고, 재충전과 회

복을 필요로 하는 뉴욕목사회원들

을 후원하기 위해 준비되었다”고 

인사했다. 

45회기 뉴욕목사회는 성지순례

와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에 있으

며, 김상태 회장은 이번 찬양제를 

통해 2-3만 달러의 기금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KAPC 목사장로기도회 3년 만에 속개 



한미연합회(KAC 사무국

장 방준영)는 지난 2월 1일 

83세 한인 노인을 폭행한 

가해자를 빠르게 처리한 코

리아타운 지역 주민들과 로

스앤젤레스 올림픽지역 경

찰국(LAPD)에 감사의 메시

지를 전했다. 

방준영 사무국장은 “911 

신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한 

우리의 파트너 올림픽지사

의 LAPD뿐만 아니라 폭행

범을 쫓아가고 체포하는데 

도움을 준 목격자에게도 감

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KAC는 이번 사건이 소셜 

미디어에서 다뤄진 이후 불

안해하는 지역사회의 구성

원들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

았으며 한인사회는 공격을 

당한 피해자의 사진이 퍼지

자 분노를 표출했다고 언급

했다. 

방 사무국장은 “한미연합회는 본 

폭행 사건을 인지한 즉시 지역 경

찰과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정의 구

현을 요청했다. 우리 사회가 연장

자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옳다

고 생각한다. 아울러 KAC는 이들

의 안전을 보장하고 권리가 실현되

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고 전했다. 
<기사제공: 한미연합회>

갈릴리선교교회(담임 한천영 목

사)는 VIP와 함께 하는 부흥집회를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10일부터 12일까지 최영기 목사(

전 휴스턴 서울교회 담임, 국제가

정교회사역원장)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주일 오전 11시에 열린 예배에서 

'염려 없이 사는 비결‘(마6:24-34)

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 최영기 목

사는 "염려에 시달리는 사람은 마

음이 불안해 시선도 한군데로 집중

하지 못한다. 잠언 17:24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한다. 

뼈를 마르는 것 같은 근심하는 자

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 근심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염

려, 근심이 없이 살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염려근심에 대한 4가지 자

가진단 방법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첫째, 나의 주인은 

돈인가 하나님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

다고 말씀하셨다. 두 가지 대상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 돈과 하나

님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 돈을 

더 사랑할 때 치루는 대가가 염려 

근심이다. 재물을 더 사랑했다면 

직장생활에서 반드시 하나님 뜻 안

에서 행하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한

다. 그러면 평안이 찾아온다. △둘

째, 나는 하나님을 신뢰 하는가 불

신하는가? 믿음은 신뢰라는 의미

이다.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의 표시이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

한 신뢰의 표시이다. 기도로 요청

한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

능하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고 도와주시기를 원하

시는 분이라는 신뢰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

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철없는 생

각들이다. 기도를 결심하라. 염려

가 떠오를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바쳐라. △셋째, 나는 하늘나

라를 우선하는가 일상생활을 우선

하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살만하

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많

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바꿔서 내

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해결되

면 하늘나라와 의를 구하겠다고 생

각한다.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때가 오지 않으며 

염려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

선순위를 바꿔라. △넷째, 나는 오

늘을 염려하는가 내일을 염려하는

가? 예수님은 하루하루 사는 법을 

배우라고 하신다. 오늘 하루에 집

중해서 하루하루 살아야한다. 하루

하루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사

명을 오늘 감당하라는 것이다. 창

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건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이다. 그건 항상 주

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늘 최선 다

해 정성 다해 섬기라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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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무료 유방암 검진
YWCA 무료 유방암 검진이 17일(금)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실시한다. 자격은 40

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보험이 없거나 높은 deductible을 갖고 있는 경

우를 대상으로 한다.

▲문의: YWCA Grace Kim (714)871-4488

미주장애인사역 세미나
국제장애인교회학교협회가 주최하는 미주장애인 교회학교 예배와 

교육세미나가 오는 3월 24(금)일과 26일(토), 가디나 지역에 위치한 원

패밀리교회(담임 장경일 목사, 19208 S. Vermont Ave)에서 열린다. 장

애인 교회학교 담당 목회자, 교사, 부모, 장애인 사역에 관심 있는 자들

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100명. 이번 세미나는 발달장애인

을 위한 신앙교육과 관련 실제적인 실천방법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전

문적인 내용들을 나누게 된다.

▲문의: (310)350-1384

샌디에고 KUMC 전교인 영성집회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현 목사, 6701 convoy ct)가 

오는 24일(금)부터 26일(주)까지 전교인 영성집회를 개최한다. 일정은 

24일(금) 저녁 7시30분, 25일(토) 오전 6시, 저녁 7시30분, 26일(주) 주

일예배 시간이다. 강사는 이성호 목사. 

▲문의: (858)279-9191

남가주 미스바연합기도회 
남가주 미스바연합기도회(UMPC)가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라는 주제로 3월 17일(금)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5시간

에 걸쳐 은혜한인교회(2층) 월드프레이어센터에서 개최한다.

▲문의: (714)315-4617

컴패션데이
컴패션인터네셔널은 컴패션데이 행사를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 남쪽주차장에서 갖는다. 일정은 24일(금)부터 27일(월)까지, 금, 

토, 월요일은 오전 11시-오후 7시, 주일은 오전 9시-오후 5시이다. 지

역사회에는 CompassionExperience.com을 통해 예약을 받고 있다. 

▲문의: (888)503-4590

연합감리교회 하와이지방회 Britt Lectures
연합감리교회 하와이지방회(지방회장 한세희 목사)는 Britt Lec-

tures를 17일(금)부터 20(월)까지 First UMC에서 열린다. 강사는 로

이드 알렌 박사(Mercer University’s James and Carolyn McAfee 

School of Theology in Atlanta)이며 일정은 17-19일은 저녁 7시, 20

일 오전 9시부터 오후12시까지.

▲문의: (808) 536-1864

미주아버지학교(본부장 구정훈) 

관계자들이 10일 정오 만리장성 식

당에서 교계기자들을 대상으로 기

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신임 구정훈 본부

장 취임 후 갖는 첫 번째 기자들과

의 만남으로, 구 본부장은 아버지학

교 28기 수료생으로 2005년부터 아

버지학교에서 여러 포지션을 맡으

면서 봉사해왔으며 2016년부터는 

이사장 직분을 맡고 있다. 

구 본부장은 볼리비아 이민자 출

신으로 영어와 스페니시가 가능해 

아버지학교 사역이 영어권을 넘어 

스페니시권까지 지경을 넓혀 가는

데 적임자로 본부장직을 맡게 됐다

고 밝혔다. 

미주아버지학교는 오는 2월 16

일과 17일 양일간 애리조나 피닉스 

인근에 위치한 탬피한인장로교회(

담임 양성일 목사)에서 킥오프미팅

을 겸한 미주아버지학교 전 스텝들

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갖는다. 

이번 세미나는 2017년 아버지학

교의 전체 스케줄을 발표하며 앞으

로의 방향을 발표한다. 

이명철 사무국장은 “아버지학교 

미주본부가 한인사회 뿐만 아니라 

미주에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아버지학교 출신들에게 들은 이야

기를 통해 리소스가 모아지면 이를 

토대로 선한 마음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버지학교는 2월과 3월 두 

차례 무료 텍스보고 세미나를 실시

한다. 일시는 2월 25일과 3월 18일

이며 강사는 주현오 회계사. 

또한 가을에는 이민법 변호사인 

서우석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가운

데 무료법률서비스를 갖는다고. 
<박준호 기자>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설립예배에 1천여 명이 참석해 하

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지난 2월 12일 오후 4시 글렌데

일(333 Colorado St)에 새로 마련

한 교회에서 드린 설립예배는 김경

진 목사 사회로 김면철 목사가 대

표기도,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

회)가 설교했다. 

강 목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마16:13-20)라는 제목의 설

교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 75세 된 아브라함에

게 꿈을 꾸게 하시고 아들을 주셨

다. 꿈은 나이를 초월하며 꿈을 꾸

면 현실보다 놀라운 일이 시작된

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교회를 세

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

게 하신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

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요, 또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란 

복음을 증거 하는 교회다. 사랑은 

아름답다. 그리고 용서는 더욱더 

아름답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원동석 장로의 경과

보고, 그리고 김윤성 장로를 통해 

김경진 목사에게 위임패를 증정하

고, 남성4중창의 특송,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의 권면과 강준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기쁜우리교회는 한인 타운 중심

부에서 약 7마일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천200석 규모로 지어졌다. 

예배 시간은 1부 아침 7시30분, 2

부는 9시, 3부는 11시에 각각 드리

고 있다. 

▲문의: (818)662-0400
<정리: 박준호 기자> 

미주아버지학교 신임 구정훈 본부장 

기쁜우리교회 설립예배 1천명 참석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스페니시권 확장

1천200석 규모...“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되라”

갈릴리선교교회에서 열린 VIP와 함께 하는 부흥집회에서 최영기 목사가 말씀

을 선포하고 있다

기쁜우리교회 창립예배에 순서를 맡은 김한요 목사, 김경진 목사, 강준민 목사

미주아버지학교 관계자들

막무가내 피습을 당한 한인 할머니가 피

를 흘리며 길에 주저앉아 있다. 린다 이씨 

페이스북

KAC, 지역주민과 경찰에 감사 전해

갈릴리선교교회, VIP와 함께 하는 부흥집회

LAPD, 한인노인 폭행범 체포에 빠른 대처 

‘행복한 신앙생활’ 주제, 강사 최영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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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자행되는 강제노동과 현

금수탈은 특정개인이나 일부조직이 벌이는 강요행위

가 아니라, 북한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광범

위하게 진행되는 일이다. 북한은 이런 약탈시스템을 

통해 미성년 노동력 착취를 고착화하고 현금화하는 

기형적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현대판 노예제도’ 돌격대 

탈북민 구출단체인 갈렙선교회와 인권단체 휴먼라

이츠워치(HRW),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ICNK), 뉴코리아여성연합 등은 8일 성명에서 북한

당국의 미성년 노동착취가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진

행되는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다. 각급 학교와 돌격대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강제노역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각급 학교와 행정관료, 교사 등을 학생

들의 노동력 착취에 동원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학생들은 사적지 건설, 도로나 철길 개보수 작업 등 

각종 작업에 동원된다. 또 정기적으로 폐지와 폐철 

폐고무 퇴비 등을 수집해야한다. 학교가 ‘경제과제’라

는 이름으로 숙제를 내면 학생들은 무조건 다 해야 

하는 셈이다. 

갈렙선교회 대표 김성은 목사는 “북한의 각급 학교

는 학생들이 경제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면 대신 현금

을 강요한다. 어릴 때부터 아무런 합목적성 없이 자

신의 노동력과 집안의 경제력을 빼앗아가는 약탈경

제가 일상화돼 있다”고 비판했다. 

의무교육이 끝나는 16-17세 청소년들 가운데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모아 전문 건설부대인 

돌격대에 배치한다. 돌격대 없이 이뤄지는 북한 내 

건설은 거의 없을 정도다. 김 목사는 “연인원 20

만-40만명으로 추정되는 돌격대는 출신성분과 신체

조건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주를 이룬다”며 “각종 건

설사업에 동원되면서도 인건비는 한 푼도 받지 못하

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했다.  

유엔 “북한은 총체적 인권말살 국가”  

북한당국은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노동을 요구한

다. 7-13세 아동들은 모두 조선소년단 가입을 통해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다. 또 14-30세 청소년과 청년

으로 구성된 김일성·김정일청년동맹과 같은 당 외곽

조직도 노동력을 헌납해야한다. 이는 유엔 사회권 제

6조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제형사

재판소(ICC)가 규정한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하는 

인권유린이라는 게 인권단체와 유엔의 지적이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북한인권 상

황의 엄중함이나 규모, 인권유린을 분석했을 때 “동

시대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가 전무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아동인권유린 사례로는 아동의 

정치범수용소 수감, 중국인 남성의 결혼이나 섹스산

업을 위한 북한소녀의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자유의 박

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번에도 유엔과 인권단체 등은 북한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는 북한의 암울한 인권기록들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며 지난 3년 연속 공식안건으

로 다루고 있다. 뉴코리아여성연합 이소연 대표는 “

북한당국의 미성년 노동착취 관행은 아동·청소년 보

호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특히 출신성분이 나쁘

거나 가난한 가정의 아동들은 차별과 노동착취에 더

욱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北, 미성년 강제노동 폐지 강변 

북한당국은 이미 70년 전에 아동노동이 법적으로 

폐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여전

히 아동과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북한 주민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당사국들이 아동권리

협약의 의무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

다. 북한도 당사국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사전

회의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아동·청소년 희생자들

의 증언을 듣는 회의로 따로 진행된다.  

유엔은 이를 기초로 당사국이 답변할 수 있는 사건

목록을 만들어 발표한다. 국내 및 국제 교계, 시민단

체들은 오는 9월 사건목록 공개에 앞서 추가자료를 

더 제출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당사국 관계자와 유엔 

및 시민사회단체 등은 문건으로 제기한 주제에 대해 

충분한 질의를 주고받게 된다. 

서울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만간 동성애자 차별금지 교육이 

진행된다. 일부 공무원이 “동성애

가 미풍양속을 저해 한다”고 말했

다가 최근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

제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

기 때문이다. 

교계 전문가들은 “학생인권조례

와 함께 미니 차별금지법으로 불리

는 서울시 인권기본조례가 드디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2014년 비온뒤무

지개재단을 법인으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를 찾아갔다. 이때 서울시 담

당 공무원은 “(동성애가) 미풍양속

에 저해되므로 서울시의 어느 과로 

가든 (동성애 단체 법인등록이) 안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동성애자들은 이것을 인권침해

로 규정하고 서울시 인권센터에 사

건을 접수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

는 2015년 동성애자 대신 인권침해

구제 신청을 했으며, 지난달 31일 

시민인권침해구제위는 두 가지 시

정권고를 내렸다.

첫째, 동성애가 미풍양속을 저해

한다고 발언한 공무원에게 인권담

당관이 추천하는 강사를 붙여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는 것이다. 둘째,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할 때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는 

교육을 하라는 것이다. 인권기본조

례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조치결

과를 서울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즉각 환영

논평을 내고 “‘미풍양속을 저해 한

다’고 말했던 사람의 인식은 한번

의 교육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

며 추가 통제방안을 촉구했다. 서울

시 관계자는 “이번 시정권고는 시

민인권보호관이 조사를 하고 시민

인권침해구제위에서 결정을 했다”

면서 “앞으로 (동성애자 차별금지 

관련) 교육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

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정권고의 법적 근거는 

2012년 9월 제정된 서울시 인권기

본조례다. 조례는 제6조에서 ‘국가

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

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차별금지 규정 때문에 국가인권위

법 2조 3항에 명시된 성적지향, 즉 

동성애 문화를 보호·촉진하는 역할

을 한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인권행정

을 추진하기 위해 같은 해 9월 ‘인

권담당관’을 설치했으며, 행정의 전

문성을 보강한다는 목적으로 11월 

‘인권위원회’도 만들었다. 2013년

에는 시민인권보호관을 설치했으

며, 2016년엔 인권기본조례를 개정

하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를 만들

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권콘퍼런

스를 개최하고 미국의 동성애 확산

전략과 대만의 동성애 옹호정책을 

소개했다. 2012년 1억원이었던 서

울시 인권관련 예산은 2016년 13

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

표 김지연 약사는 “시민들이 그토

록 반대했던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면

서 “미니 차별금지법인 인권기본조

례가 더 이상 동성애 독재문화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서울시의원을 

통해 동성애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영일 변호사(가을햇살 법률사

무소)도 “‘동성애가 미풍양속을 저

해 한다’는 표현이 인권침해라면 ‘

동성애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도덕한 성행

위’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

시는 인권탄압에 해당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 변호사는 “서울시가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인권침해로 낙

인찍고 시정권고를 남발한다면 서

울시 공무원 대다수는 동성애자의 

부당한 요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 원주 대구 지역의 신천지예

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지난

해 가장 공격적으로 포교에 나서 

한국교회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밝

혀졌다. 매년 3만명 이상이 신천지

에 미혹돼 집중교육을 받고 그 중 

절반 이상이 이단교리를 받아들여 

신천지로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됐

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 13일 발

표한 ‘사이비 종교집단 신천지 최

근 동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신

천지 지파 가운데 지난해 가장 높

은 성장률을 보인 곳은 인천지역(

마태지파)으로 14.7%였다. 원주를 

중심으로 강원·충북지역 교회를 괴

롭히는 빌립지파는 11.1%, 대구를 

중심으로 경북까지 포교의 손길을 

뻗친 다대오 지파는 10.7%였다.

이들 3개 지역은 4년 연속 10% 

이상 성장세를 보여 지역교회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암시했

다. 2년 전 40%의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며 부산·마산·진주지역 정통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야고보지파

는 지난해 9.5% 성장했다.  

그러나 신천지 12개 지파의 평균 

성장세는 2013년 19.3%에서 2014

년 16%, 2015년 13.5%, 2016년 

6.9%로 성장세가 점점 둔화되고 있

었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

회장은 “신천지의 성장세가 둔화되

는 것은 온라인에서 신천지의 실체

를 알리고 있는 바로알자신천지

(antiscj.net), 구리이단상담소

(antiscj.or.kr), 한국기독교이단상

담소협회(jesus114.net)와 국민일

보, CBS의 역할이 컸다”고 설명했

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신

천지에 끌려가 정식 교리교육을 받

은 사람은 총 21만2006명이었으며, 

이 중 신천지의 교리를 수용한 사

람은 절반이 넘는 11만3136명

(53.3%)이었다. 

6년 연속 매년 3만명 이상의 정

통교회 성도들이 복음방 교육을 마

치고 센터에 입학했는데, 지난해만 

3만6044명이 입학했다. 

신천지의 2016년 말 신도수는 17

만2775명으로 14만명의 성도가 소

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보다 

덩치가 컸다. 980개 교회, 25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소속된 예장합신

보다 훨씬 많은 신도를 신천지가 

거느리고 있다는 말이다. 센터를 운

영하는 원장은 208명, 신천지 신도

교육과 위장교회 담임을 맡은 강사

는 599명, 교역자는 1만8055명이

었다. 

신현욱 신천지대책전국연합 대

표는 “지난해 신천지 센터 등록자

가 3만6000여명이었다는 말은 그 

전 단계인 복음방 공부를 마친 사

람이 7만명 이상이며, 미혹 작업에 

착수한 포교 대상자가 수십만 명에 

육박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천지가 매년 3만6000명 

이상의 정통교회 성도들을 미혹하

고 그 중 절반 이상에게 이단교리

를 성공적으로 주입시키고 있다”면

서 “이런 위기상황에서 지역 교회

가 연합해 센터 앞 1인 시위를 벌이

고 예방 팸플릿·포스터 보급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 

제29대 대표회장 이수형 목사의 취

임감사예배가 2월 12일 순복음춘

천교회에서 열렸다. 

세계성령중앙협의회 제29대 대

표회장으로 취임한 이수형 목사는 

취임사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심부름 하겠다. 부족한 종

에게 큰일 맡겨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세계성령중앙협의회

는 한국교회 성령운동을 앞서가신 

분들이 길을 잘 닦아 놓으셨기에, 

선배목사님들이 행하신 일들 뒤에

서 열심히 섬기면서 세성협을 통해

서 한국에서 부는 성령바람이 세계

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를 바란다”고 전했다.

예배는 오범열 목사 사회로 이은

대 목사의 기도, 손학풍 목사의 취

지문 낭독, 공동회장 손광호 목사

의 성경봉독에 이어 증경대표회장 

장향희 목사가 “사명과 능력”(출

4:17)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장향희 목사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

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라며 “하

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에게 은혜를 주시고 들어 쓰신다.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기도로 능력

을 받아야 하고, 주님만 위해 살겠

다는 사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어서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

장 정균양 목사의 봉헌기도와 사회

자의 신임대표회장 약력소개가 있

었다, 증경대표회장 정인찬 목사가 

취임증서를, 이사장 안준배 목사가 

취임패를 전달하고 세계성령중앙

협의회 법인기가 신임대표회장 이

수형 목사에게 전달됐다.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회 대

표회장 설동욱 목사, 세계성령국제

협의회 세계지회 회장단,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축하패를 전

달하고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영상축사로, 원주순복음중

앙교회 오황동 목사와 서울순복음

교회 원로 김용완 목사의 격려사, 

춘천기독교연합회장 박상칠 목사

의 축사가 있었다. 

사무총장 김창곤 목사의 광고, 증

경대표회장 정인찬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기사제공: 세성협>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

회 학원선교위원회(위원장 권순웅 

목사)는 13일 서울 마포구 서현교

회(김경원 목사)에서 ‘2017 총회학

원선교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세대를 위한 개혁주의 기독

대안학교운동’을 주제로 가진 세미

나에서 위원장 권순웅 목사는 “지

난달 춘천의 한 초등학생이 학교장

을 상대로 제기한 기독교 동아리 

설립 불허가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

다.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의 설 

자리가 사라져가는 것”이라고 지적

했다. 이어 “한국교회 중 70%는 영

유아부서가 없고, 50%가 교육부서

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독교 

교육이 위기에 있는 만큼 개혁주의

에 근거한 신앙지도를 우선순위에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선 정기원(밀알두레학

교) 김신아(우리기독학교) 김용업(

서울기독학교) 교장, 차영회 기독

대안학교연맹 사무총장이 강사로 

나서 ‘기독대안학교에서의 인성교

육’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자녀양육’ ‘기독대안교육 상황과 

전망’ 등에 대해 강의했다.  

예장합동 학선위는 14일 광주 양

림교회(정태영 목사), 20일 대구 나

눔과섬김의교회(김종우 목사), 23

일 부산 해운대제일교회(심욱섭 목

사)에서 선교대회를 이어간다. 

사단법인 한국미디어선교회(이사

장 림형천 목사)가 2017년 종교개

혁 500주년을 맞아 ‘성경바르게 배

우기 실천운동’ 일환으로 성경 66권

의 강의 콘텐츠를 한국교회에 무료

로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미디어선교회는 1983년 고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교계 인사

와 현 사무총장인 김병삼 장로가 설

립한 단체다. 현재 전국 18개 지역

에 바이블 아카데미 캠퍼스(BAC)를 

두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 그동

안 수만명의 BAC성경공부 과정 졸

업생을 배출했다. 

선교회는 ‘평신도지도자 100만 

양육’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김상복 

이성희 이영훈 이동원 장경동 목사 

등 국내 신학자 및 목회자 50인을 

강사로 초빙했다. 그리고 성경 66권 

강해 동영상 213편을 녹화해 BAC

성경공부 전 과정을 제작했다. 특히 

한 목사의 ‘기독교란 무엇인가’란 

저서는 5개 국어로 번역돼 세계 각

국에서 전도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병삼 장로는 “선교회의 성경강

의를 콘텐츠로 제작하기 위해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며 “

한국교회 영적 성숙을 위해 모든 동

영상을 무료로 각 선교단체와 교회

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최근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단 사이

비에 빠져들고 있어 바른 성경관 정

립이 시급하다. 이 콘텐츠가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선교회는 성경 66권 성경강의 콘

텐츠를 휴대폰을 통해 어디서나 무

료로 들을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자체 개발하기도 했다. 또 성경바르

게배우기실천운동 100만 회원을 모

집해 이 앱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

다. 

BAC총장 임석순(한국중앙교회)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

한 무료회원모집은 성도들이 말씀

으로 깨닫고 무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며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27개 학부모 단체는 9일 서울 종로

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을 개최하고 “동성애를 비판한 교

사를 탄압하고 동성애를 옹호 조장

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기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학부모 단체들은 “서울시 

교육청이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린 

중학교 교사에 대해 서울시 학생인

권조례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했다”

면서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

마저도 차단하는 학생인권조례의 
위력이 현실화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니 차별금지법으로 불리

는 학생인권조례는 초중고등학교

에서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인권탄

압으로 낙인찍고 동성애를 옹호 조

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비판

했다. 

학부모 단체는 또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는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건전한 성윤

리를 가진 교사들의 교권을 심대하

게 역차별하고 있다”면서 “동성애

가 비윤리적이라는 인식을 갖는 상

당수 교사와 학생들을 범법자로 만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학생인권조례의 폐

해로 부도덕한 동성애가 급속히 확

산되면 그 피해는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반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성행위를 

차별금지 사유로 삼아 법으로 보호

해선 절대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

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27개 학부모 단체는 9일 서울 종로

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을 개최하고 동성애를 비판한 교사

를 탄압하고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

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

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만약 서울시교육청

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건전한 교

사들을 억압한다면 전국의 학부모

들은 가만히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감 퇴진운동을 비롯해 유권자 

운동, 규탄 대회 등을 끈질기게 전

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전략센터(대표 강철환)와 

NK워치, 북한민주화위원회 등은 

오는 1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

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방문해 

김정은의 '장성택' 관련자와 그 가

족에 대한 집단학살 및 반(反) 인륜

범죄와 관련,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10일 밝혔다.   

북한전략센터는 이날 보도자료

를 통해 "최근 탈북한 태영호 공사

를 비롯 6인의 고위 탈북자의 증언 

진술서와 장성택 관련자로 처형된 

피해자의 사적 사진 등을 증거로 

확보해 이를 토대로 ICC에 고발장

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북한에서 지난 

2013년 장성택 숙청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1000여 명이 처형이나 고

문, 추방 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

다.  

가족과 친척까지 포함하면 전체

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약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7세부터 지고 메고 나르고…北 10대들 강제노역 신음
유엔아동권리위 의제된 北 아동·청소년 노동착취 실태

“인권기본조례 위력 발휘”우려

신천지, 매년 3만명이상 성도들 미혹

“한국에서 부는 성령바람이 세계로”

기독교교육 위기...“신앙지도 우선” ‘성경66권 강의 콘텐츠’ 

“동성애 비판한 교사탄압 중단하라” 북한인권단체, 김정은 反인륜범죄 ICC에 고발

동성애가 미풍양속에 저해된다’...인권침해라고?

신천지대책전국연합 보고서

세성협 제29대 이수형 대표회장 취임감사예배

예장합동 ‘2017총회학원선교대회’ 한국교회에 무료 제공

차학연 등 27개 단체, 기자회견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요구 “장성택 사건으로 1천명 처형·2만명 숙청”

세성협 제29대 
이수형 대표회
장 취임감사예
배를 마치고 순
서맡은 이들이 
기념촬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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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강하며 평안하

신지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

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

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

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

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사52:7). 

기도와 주님사랑으로, 또는 하나

님께 드리는 물질로 선교 후원해주

셔서, 큰 힘이 되며 깊이 감사드립

니다!

매달 초, 기도편지를 쓸 때마다 "

주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마

24:45)으로 살았는가 점검하게 됩

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저도 하나

님께서 인도해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에 그저 감탄, 감동, 감사하게 

됩니다.

저희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누면

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

누겠습니다(사진 참조).

1) "남부역 거리교회"(1/17일, 

화) 사역 후, "쾨바녀이 개혁교회"(

안드라쉬 목사님 시무)에 갔습니

다.

"오늘 저녁 6시, 부다페스트 10구

역의 연합예배가 있는데, 선교에 

대한 말씀과 간증을 좀 해줄 수 있

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저희 교회가 지역

사회에 복음전파와 제자양육, 섬기

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왔는데... 

미리 의논한 것도 아니고, 당일 오

전에 전화를 주시다니! 감옥과 양

로원 사역을 함께 했던 분입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신앙고백을 하

고 예배와 170여 명의 성도들에게 

8명의 주의 종이 축도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

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

에 오래 참

음과 가르침

으로 경책하

며 경계하며 

권하라!"(딤

후4:2).

2) "쇼&빌

라 고 샤 그 (

소 금 과 빛 )

개 혁 교 회 "

의 동역자와 

봉사자들을 

한국음식으

로 격려하였

습니다.

주일학교 

전도사와 성

경공부 교

사: 피테르, 

로베르트

토요학교 

교사: 원선

미 선생, 크

리 스 티 나 , 

에 스 테 르 , 

지니, 더니

전 도 사 : 

임레&일디

코 부부/악

기(합주) 교

사: 신희선 

선생

급식 봉사

자: 클라라, 주저(산도르와 여니는 

병으로 못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

산하는 수고를 하노니"(갈 4:19). 

3)빙판길에서나, 집시 슬럼가, 집

시 공영주택가에서 영육간의 양식

을 나눠줍니다.

요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들을 데리고 다니

며 함께 사역할 때입니다.
<14면으로 계속>

헝가리 부다페스트선교 편지  

사람은 누구나 존귀하다. 하나님의 형상

을 덧입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모두가 평등하며 

더불어 살아야 할 존재들이다. 하나님은 인

류에게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는 자원을 주

셨다. 그러나 현실은 어디 그러한가? 부가 

힘 있는 소수에게 치우침으로 이 땅에 기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유엔의 한 통계에 따르면 연간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5천900만 명이라고 한다. 이 

숫자는 매일16만 명에 해당된다. 이중 기아

로 사망한 자는 연간 1,800만 명이다. 매일 

약 5만 명이 굶어 죽어간다. 

worldometers.info/kr에 의하면 현재 기

아 가운데 있는 자는 7억5천만 명이다. 이

에 반해 세계의 과체중인 사람은 16억3천

만이며 비만인 사람은 6억7천만이다. 이를 

합산하면 약 23억 정도이다. 이는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의 3배에 해당한다. 누군가

는 너무 먹어 문제가 되고 한편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문제가 된다. 

이 지구촌에서 10명도 아니고 매일 5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이 침묵하고 있

다. 정권자도, 언론도, 교회도 잠잠하다. 아

예 아픔도 없다. 인류애는커녕 집단 이기주

의적 경쟁만 치열하다. 함께 공존하며 아름

다운 세상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인가? 교회

와 민족을 초월한 글로벌한 건설과 사랑의 

실천은 요원하단 말인가? 

식품 낭비의 실태

경향신문 인터넷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 

식량생산의 3분의1인 13억 톤의 음식물이 

낭비되거나 손실되고 있다. 이것은 유럽, 북

아메리카 그리고 중국이나 한국 등 세계 도

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이다. 이는 매

년 한 명의 소비자가 95-115킬로그램의 음

식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영국에서 매년 

400만개의 사과, 120여만의 개소시지, 토마

토는 280만 여개가 멀쩡한 상태인데도 버

려지고 있다. 영국이 이 정도이면 미국은 어

떠할까? 상상이 안 된다. 

수퍼마켓이나 그로서리 스토어들은 팔 

상품이 조금만 상해면 통째로 버린다. 뿐만 

아니라 못생긴 식품(Ugly food)도 다량 버

려진다. 그런 것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

하기 때문이다. 유통기한에 따른 이유 때문

에 약 40%의 식품이 개봉도 하기 전에 버려

지고 있다. 

왜 이렇게 버리는가? 만의 하나 조금 오

래된 식품을 누군가가 사서 먹고 병이 들었

다고 치자. 그때 들어올 소송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그러므로 가장 쉬운 방법은 골치 

아픈 일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근검절약의 효과

식품 낭비의 주범은 어디일까? 식품의 생

산지나 유통 마켓이 아니다. 버려지는 쓰레

기의 주범은 식탁에 남겨진 음식물이다. 사

실 가정이나 식당에서 사람들은 필요이상

으로 준비하고 과감히 버린다. 

The Science times에 의하면 미국의 경

우 일단 식탁에 올랐다가 버려지는 쓰레기

는 40%에 달한다. 연방환경보호청(EPA)의 

비교적 최근 연구보고에 따르면 미국인들

은 연간 대략 3,000만 톤의 식품을 낭비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쓰레기

의 12%에 이르는 분량이다. 연방농무부에 

따르면 버려진 식품의 5%만 수거해도 하루

에 400만 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호세 그라지아노 실바(José Graziano da 

Silva) FAO 소장은 “우리가 음식 낭비를 줄

이면  20억 명을 구제할 수 있는 음식이 생

기다”라고 말한다. 선진국에서 버리는 식품

이면 후진국의 식량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는 음식 낭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국제협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무튼 식품을 마구 버린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좋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같은 식품낭비는 그냥 방치돼왔

다. 식품을 절약하면 어려운 이웃도 살리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 쓰레기 매립지에 

폐기된 음식들은 독성 온실가스인 메탄을 

배출하는데 이것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기

도 한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근검절약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호미를!'이

란 모토로 각계각층의 교육생들을 일깨운 

가나안 농군학교는 우리 시대 근검절약의 

한 모델이다. 그 실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밥을 먹을 때는 한 알의 밥풀도 버

리지 말라. 밥 한 그릇 쌀 5,000알, 한 수저 

250알이다. 김평일 교장은 “5천만 한국인이 

식사 한 끼에 쌀을 한 톨씩만 모으면 1만 명

이 먹을 수 있고  한 수저를 모으면 125만 

명이 먹고 살 수 있다”고 한다. 

둘째, 반찬도 먹을 만큼만 가져다 먹고 남

기지 말라. 남기면 낭비가 될 뿐 아니라 쓰

레기가 되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된

다. 셋째, 물을 적당히 써라. 세수할 때는 대

야의 70%만 떠서 사용하고, 설거지나 샤워

할 때 물을 계속 틀어놓고 사용하지 말라. 

그뿐 아니라 비누를 사용할 때는 남자는 

두 번만, 여자는 세 번만 문지르라고 한다. 

치약은 3mm, 튜브의 입구가 큰 것은 2mm

만 사용하라는 실천항목도 있다. 어찌 보면 

지나치다 싶지만 이런 근검절약의 정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키워낸 밑바탕이 되었

음을 부인할 수 없다. 

맺음 말

“절약은 제1의 수익이다”라는 말이 있다. 

오늘 물질 만능 시대에 식품낭비는 더 심해

지고 있다. 더욱이 미국인보다 한인과 중국

인의 소비심리가 커지고 있다. 아이에게 접

시에 남겨진 음식을 끝까지 다 먹으라고 강

요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나? 쌀 한 톨, 물 

한 방울은 미미하다. 그러나 5천 만 명이 참

여하고 세계 교회가 동참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일푼이라도 

아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를 살펴야 한

다. 

크리스천은 검약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

보는 자이다.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이 그

러했다.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

기와 석청을 먹으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

다.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보면 오천 명을 다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버린 것이 아니라 거

두었다. 나 먹기도 힘든 세상에 누구를 돕는

단 말인가? 그것은 부자들의 과업이지? 아

니다. 이웃을 돕는 일에 귀천이 따로 없다. 

가진 자는 많이 할 것이요 없는 자는 조금

하면 된다. 

사실 풍족하게 살아온 자들은 배고픈 사

람의 한을 모른다. 그래서 독일시인 괴테(L. 

V. Goethe)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이웃을 향한 긍휼함이 

있느냐”고 말했다. 근검절약! 베풀 줄 아는 

사람은 $1을 아껴도 멋있다.  
jrsong007@hanmail.net

어려운 이웃을 위한 근검절약(勤儉節約)

선교의 창 (72)

사치와 낭비는 악이고 근검절약은 선이다.

주기도문에는 개체가 아닌 공동체에 일용할 양식을 요청하고 있다.

세계 기독교인이 음식을 한 숟가락씩 만 모아도 7천만 명을 먹일 수 있다.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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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

다. 새해의 시작부터 몹시 바빴습

니다. 

▶새해에 먼먼 알래스카와 한

국에서 선교팀이 연이어 멕시코

에 와서 귀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알래스카 선교팀은 도착한 당일 

176명의 노인들을 돌보는 티화

나의 커다란 양로원을 방문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이어서 로사리

토의 판자촌을 방문하여 여기에

서도 음식과 과자들을 나누어 주

었습니다. 

둘째 날은 숙소인 로사리토에

서 멀리 100Km를 달려 옹고 교

도소로 가서 까다로운 여러 절차

와 양 팔에 많은 고무인을 찍어

가며 10여개의 철문을 통과하여 

교도소 내 교회에 도착하여 준비

해간 음식재료들로 또르따를 만

들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20년 

이상 샌드위치 가게를 하시던 분

들이 아주 실력 발휘를 하였습니

다. 예배시간에는 선교팀에서 준

비해 온 율동도 하며 재소자들과 

함께 힘껏 하나님을 찬양하였습

니다. 예배를 마치며 재소자들에

게 또르타를 나누어 주고, 또 미

리 만들어 간 생필품(화장지, 비

누, 치약과 칫솔)들을 나누어 주

며 복음과 함께 작은 사랑을 베

풀기도 하였습니다. 옹고 교도소 

사역을 마치고 점심도 못 먹고 

구불구불한 150Km의 산길을 달

려 엔세나다에 도착하여 매우 추

운 지역인 오호스네그로스에서 

사역하는 오스카 목사님을 만나 

담요 50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셋째 날은 비가 와서 아주 질

퍽거리는 청계천 교회로 가서 동

네 미니초등학교에서 온 아이들

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담요를 나

누어 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동

네 미니초등학교도 방문해보고 

동네 불났던 집들도 방문해보면 

좋겠지만 비도 오고 길도 너무 

안 좋아 이 부분은 생략하였습니

다. 그리고 바로 달동네 150여 명

이 공부하는 작은 초등학교로 가

서 선교팀에서 준비한 샌드위치

와 롱비치에서 준비해 준 과자들

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

다. 

선교팀에서 알래스카 배경의 

멋진 그림엽서들도 수 백 장을 

사서 뒷면에 요한복음 3:16을 스

페인어로 써와서 재소자들을 비

롯하여 곳곳에 전도지와 함께 나

누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20명의 선교팀은 

티화나 교도소에서 공연을 했는

데 긴 시간을 다양한 춤으로 한

류문화를 다양하게 잘 표현해서 

교도소 직원들과 재소자들로부

터 매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

다. 

선교팀 일정 중에 비도 내리고, 

멕시코에서 휘발유 값이 갑자기 

20%나 인상되어 대부분의 주유

소들이 문을 닫았고, 일부의 지역

들에서 데모까지 있었지만 기도

하면서 나아갈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선교팀 일

정에 아름다움을 더하여 주셨습

니다. 

▶저의 차 이야기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직전 Freeway(고속

도로)에서 다른 차가 제 차를 너

무 세게 받는 바람에 폐차되었습

니다. 제 차가 장장 325,000마일

이었습니다. Km로는 520,000 

Km... 2010년 2월 황예행 선교사

님께서 2004년도 96,500마일 때 

사주셨었습니다. 2015년 12월 

Freeway(고속도로)에서 갑자기 

Transmission이 나가서 큰 돈 들

여 고친 일은 있지만 그동안 7년

여 정말 잘 탔습니다. 멕시코의 

구불구불한 산길들과 비포장 도

로 등 정말 잘 달려주었습니다. 

일본 T사의 S로 일본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차는 정말 잘 만들었

습니다. 다시 2008년도 10만 마

일이 넘는 같은 차를 구입하였습

니다. 연말연시 정신없이 바쁠 때 

차가 이렇게 되어 어려움이 있었

지만 LA의 Kim’s Auto Body 

Shop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

다.

기도 제목 

△티화나의 옛 청계천 같은 지

역에 건축된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음에 감

사. 

△이 교회에서 어린이 식당이 

잘 운영되고 있음에 감사. 

△안경 선교팀 등 계속 이어지

는 여러 다양한 팀들의 방문에 

감사. 

△영화 상영 / 교도소 방문 / 

달동네 & 청계천 사역 등 여러 

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

께 돌아오게 하소서.

△달동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합창단 조직을 원합니다. 잘 

지도해 줄 지휘자가 연결되게 하

소서. 이 일이 잘 진행되어 가난

한 아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이 되

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의료선교팀의 방문

도 이어지게 하소서.

최재민 선교사 드림

이메일 

<13면에서 계속>

"회쉬 슬럼가"를 심방할 때도, "

살라쉬 공영주택가"에도. 공간이 

좁아 서서 심방예배를 드려도...! 

특히 방학이나 공휴일, 주말에는 

그들에게 섬길 기회를 줘서, 나중

에 주의 신실한 종이 되도록!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

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딤후3:14). 

4)중고등학생 사역을 위해 기도

해주십시오. 

"졸탄(16살)"과 "마르크(14살)"

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

하였습니다. 아쉬운 것은 가장 열

심이었던 "헤니(14살)"와 "비키(13

살)" 자매가 지방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곳에서 

음대를 나온 신희선 선생이 피아

노 등 악기 합주반을 섬기고 있습

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

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

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시 

150:1). 

5)네덜란드 선교사(미쉬)가 벨기

에 학생들(엘렌, 갤시)을 "거리의 

교회"에 데려와 함께 섬겼습니다. 

비록 후미진 곳에서 예수님의 사

랑을 전하고 있지만, 충성된 자들

이 계속 나오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월: "허타르 거리교회"(요즘 거

리 공사로 다리 밑에서 못하고, 그 

옆에 빈 공터에서 섬기고 있습니

다)

화: "남부역 거리교회"(지난 수

요일 푸틴 대통령의 방문을 위해, 

노숙자들을 역에서 다 흩었습니

다)

주일: "쇼&빌라고샤그(소금과

빛)개혁교회" 예배와 급식사역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

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2:2). 

6)37년만의 추위로 많은 사람들

이 독감과 폐렴으로 입원하여 병원

심방도 하였는데, 저희도 걸렸습니

다. 이번 주 토요일이면 입춘이라

고 합니다. 새들의 지저귐에서 벌

써 "새 봄"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6:9). 

감사, 감사, 감사드리며...! God 

bless you!

헝가리 흥부선교사

김흥근&서명희 드림

mylovehungary@hanmail.net

선교 편지  멕시코

따스한 봄볕이

그리운 계절에

홀연히

떠나가신

어머님의 향기가

불현듯 그립다

울렁 울렁대며

아지랑이 사이사이

그 아슬아슬한 사이

흐드러지며 피어나는

자목련의 향기가

그리운 계절에

쓰디 쓴 아픔의 한 가운데

언제나 웃음꽃을

잃지 않던

어머님의 향기가

더욱 더 그립다

차가운 바람이

메마른 얼굴을

사정없이 두들기는

이 삭막한 계절이

물러가면

지금은 빼앗긴

그리운 고향의 

이 언덕 저 언덕에

복사꽃 향기

흐드러지는 계절이

반드시 오고야 말텐데

그 삭막한

고통의 계절에도

쓰디 쓴 아픔을 속으로

안으로만

삭이고

사랑으로

인내로

한없이 감싸시다

머나 먼 나라로

홀연히 떠나가신

어머님의 향기가

못내 그립다

covenantjeon@yahoo.com

어머님의 향기
-고 조정자 사모를 추모하며

투고시

전정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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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우리는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

요함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하눈왕은 다

윗왕의 조문객을 잘 맞으려 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결정이 난다

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늘 진실하고 지

혜롭게 행하는 것과 함께 좋은 사람을 만나

고 좋은 사람을 사귀어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아야 합니다. 왕하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은 

하인인 여자아이가 엘리사를 소개하고 자신

의 종들이 선지자의 말을 순종해보기를 권

면함으로써 문둥병이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쁜 사람들은 계속 

나쁜 계획을 세웁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 주

변4개국에서 군대3만3천명을 고용해 다윗왕

과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하눈은 못된 부하

들과 함께 함으로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됐

습니다.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삼하10:5-6)화

본문은 다윗의 호의를 거절하고 오히려 다

윗의 사절단을 모욕하는 가운데 다윗이 2차

로 암몬과 아람 동맹군을 정복하게 되는 사

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 어려

울 때 암몬지역에 갔는데 오히려 나아스 왕

에게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왕

이 죽자 그 왕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 하눈에

게 은혜를 갚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

객을 보내어서 은혜를 갚게 한 것입니다. 그

러나 암몬 자손의 방백들은 오히려 조문객

들에게 크게 수치를 당하게 해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주변 사람

이 좋지 않으면 함께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습니다. 하눈은 다윗왕의 조객을 기쁘

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심

복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좋은 일을 순수

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

한지요!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삼하10:1-4)월

본문에서 다윗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

서했지만 배반자는 용서하지 않음을 보여주

고 있습니다. 5절하에 다윗은 부끄러워하는 

신복들에게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

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너희가 머물다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가 

당한 수치를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의미

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특

별부대를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은혜를 베

풀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배반하

는 사람에게까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사랑

을 베풀지 않습니다. 성도는 공과 사를 분명

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은혜

를 배반하는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습니다(마

10:2-33). 아멘!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삼하10:7-8)수

본문은 연합해 공격해오는 암몬 자손들과

의 전쟁을 치루는 내용을 통해서 영적인 교

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왕은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암몬은 주변국에서 돈을 주

고 군대를 사서 성문어귀 앞뒤로 진을 쳤습

니다. 이스라엘이 포위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적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

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암몬자손과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포위하는 것을 보고 

즉시 요압과 용사들을 보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도 선한 싸

움을 싸워야 할 때 오히려 뒷걸음칠 때가 있

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하

나님나라의 군사들입니다. 우리 앞의 수많은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 항상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삼하10:9)목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

야 합니다. 요압은 빼고 빼낸 군사들을 아람 

사람 앞에서 진치게 하고 그 남은 무리는 암

몬 자손에 대하여 진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서 약한 곳을 메워서 싸움에 승리

할 작전을 쓴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교

회는 서로 협력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시

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자 할 때 하나님의 역

사가 나타납니다. 마귀는 갈라진 틈으로 들

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어도 하나되지 

못하고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금

방 무너집니다. 더 나아가 앞에 나가 싸우는 

선발대가 있고 뒤에서 밀어주는 후원대가 있

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수고하는 분은 최선

을 다해 일하는 것이고 뒤에서 후원하는 분

은 기도하고 위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금 암몬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삼하10:10-11)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한분만

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

다. 요압은 서로 협력해 싸우자는 계획을 세

운 후에 “너는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여호

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

하노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지

키신다는 확신입니다. 요압과 그의 군대들은 

소수의 부대였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싸움입

니다.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합니다. 그

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이 길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더 나아가 왜 

싸우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

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

리가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기 

위한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

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담대하라(삼하10:12)토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지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

가는 사회의 깨어지고 불의하고 불건전

한 부분들 중에서 “물질 만능주의(Mam-

monism)”와 “부정부패(Corruption)”, “

인종차별(Racism/Racial Discrimina-

tion),” 그리고 “문화간 차별(Cultural 

discrimination)”에 대하여 논의하였습

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남녀차별 혹

은 성차별(Gender discrimination/Sex-

ism)”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차별 혹은 남녀 차별이라는 것은 익

히 알다시피 한 성을 다른 한 성보다 특

히 남성을 여성 보다 우월시하고 그에 따

라 여성들을 차등적으로 처우하는 개인

적, 조직적, 제도적, 사회적 의식 및 실

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여성차별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로 통

칭됩니다. 이러한 여성차별 의식 및 실행

은 특히 그 사적인 영역에서는 비단 남성

에게만 있고 남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식 및 실행을 

하는 사회에서 교육받고 영향 받아온 탓

에 여성들 스스로도 여성들을 차별하는 

의식을 가져왔고 또한 그리 실행해왔습

니다. 비교적 여권신장이 이루어진 나라

로 여겨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사회도 기본적으로는 가부장제를 표방해 

온 여성차별적인 사회이며, 이에 역사적

으로 여성의 영역과 역할과 권리를 제한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서구 근대시민혁명의 결과로 인

간의 존엄성, 자유, 및 평등이라는 근대 

인권의 개념이 확립되면서 대부분의 남

성들은 그 계층에 상관없이 투표권, 참정

권, 재산권 등을 골자로 하는 소위 시민으

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게 되었지만, 여성

들에게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러한 권

리들이 허락되지 않았었습니다. 아이러

니하게도 인권을 위해 투쟁한 바로 그 시

민혁명의 발생지인 프랑스에서는 1946

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여성에게 투표

권이 주어졌으며, 또한 민주주의 선진국

으로 알려진 영국도 1928년에 이르러서

야 비로소 여성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

게 되었고,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미국 사회에서도 1920년에 와서야 비로

소 모든 여성들의 투표권이 인정되었습

니다. 

이렇게 여성의 투표권이 확보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법적, 사회적, 경제적, 제

도적 등 모든 영역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평등, 여성의 권리 확장, 성차별적인 대우 

타파, 남녀관계에 있어서의 예속과 모순 

근절 등등을 그 목적으로, 소위 여성해방

과 성평등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즉 근본적으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

리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페

미니즘 사상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러한 사상은-물론 페미니즘 사상의 스펙

트럼이 매우 다양하기는 하지만 너무 과

격한 주장을 제외한다면-많은 여성들과 

남성들에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정의로

운 것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페미니즘이 널리 인

정되어 왔으며(특히 1960-70년대에 들

어 그 사회적 역량을 더욱 창궐시켜 왔

으며),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행되고 있느

냐의 문제를 차치한다면, 최소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지는 것

이 옳다”라는 것만은 반론의 여지가 없

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

한 영향으로 인해 현대사회로 들어오면

서 각계각층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

발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여성의 영

역과 역할 및 권리 등이 제한되었을 때와

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현대에는 사회 

내 여성의 영역 및 역할이 확장된 것은 사

실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에는 육아 문제

로 인한 사회 경력의 공백, 한정적 역할(

단체 내 주요 역할에서의 소외 포함), 승

진의 한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새로운 

성차별 관련 이슈들이 표출되고 있는 상

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한인교회 기독

교교육이 여성차별에 대한 비평 사회학

적 관여를 한다는 것은 미국 사회와 우리 

한인들이 사회 내 실생활에서 남성과 동

등한 영역, 역할, 기회, 권리가 여성에게

도 주어져야 한다는 양성간 상호평등의 

의식을 갖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 양식들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훈련

하도록 돕는 일이며, 특히 우리의 신앙공

동체인 한인교회 안에서의 양성간 상호

평등 의식과 구체적 실천들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돕는 일일 것입니다. 남

성과 여성이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평등하게 여기고 대하며, 여성들도 남성

들과 동등한 영역, 역할, 기회, 권리 등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교육하는 

일일 것입니다. 

물론 교육을 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의

식과 실천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에 있음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귀한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

다는 진리가 이러한 의식과 실천의 기저

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는 어떤 형태로든 어떤 영역에서든(교회 

내 사역의 자리들을 포함해서) 여성이 차

별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 한인교회는, 다른 모든 교

회들과 함께, 성차별과 같은 사회적, 제

도적 불의를 그냥 지나치거나 침묵해서

는 안되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일구도록 노력해

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도, 우리 한인사회 및 한인교회의 경우는, 

한국적 유교 전통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 

온 탓에 여성차별적인 요소들이 보다 뚜

렷이 그 일상적 및 구조적 영역들에서 나

타나고 있습니다.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세상을 향해 

여성차별 이슈에 대해 비평 사회학적으

로 관여하고자 한다면, 이는 여성차별이

라는 사회의 깨어지고 불의하고 왜곡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적 진리

를 가지고 분석 및 해석하여서 여전히 여

성차별이 성행되고 있는 이 사회를 향해 

적극적으로 외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인간사

회의 모습을 일구어 가는 선도적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인교회가 선도적 기능을 한

다는 것은, 한인교회가 먼저 여성차별 문

제에 있어서 사회를 선도할 만큼의 모범

적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하며, 그만큼의 설

득력 있는 스토리가 있어야 함을 요구합

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 한인교

회 기독교 교육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

입니다. 이에 한인 교회 기독교 교육은 먼

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분별력 있는 모

습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여성차별의 

모습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파악

해낸 여성차별의 모습은 바르지 않은 것

이며, 반드시 이는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라는 의식을 믿음의 지체들에게 길러 주

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

는 노력과 구체적 실천이 뒤따를 수 있도

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에서 

발견되는 여성차별의 모습들은 무엇인

지, 옳지 못한 여성차별적 의식과 행동을 

뿌리 뽑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으로 어떤 

도움이 주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다음이

야기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inaichung@yahoo.com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27)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 기독교교육을 위한 비평적 사회학 이야기 (11)
(Critical Sociological Involve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하나님 말씀과 기독교적 진리로 분석 해석해서 여성차별 사회에 적극 대응

사회적 제도적 불의 침묵 말고 남녀 평등한 사회 되도록 선도적 기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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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3차 학습여행은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제

네바로 오고 가는 가운데 조명환 

목사(크리스천위클리 발행인), 안

정삼 박사와 조교숙 목사(의정부

은평교회)의 종교개혁관련 강의는 

종교개혁지 탐방에 이해를 돕는 유

익한 시간이었다. 

강사들의 설명과 실제로 칼빈이 

활약했던 흔적들을 되짚어 보는 모

든 여행자들은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목숨을 건 개혁자

들의 헌신이 있었건만 어쩌다 지금

은 세상이 교계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을까?’ 생각하면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그러나 개혁자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믿는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이즈음에 새

로운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있음을 

느끼기에 다시금 개혁의 불길이 타

오르길 간절히 소원하며 제네바를 

거쳐 취리히에 도착했다. 

쯔빙글리가 목회했던 그로스뮌

스터 성당 

취리히에 도착해 먼저 그로스뮌

스터 성당을 둘러봤다. 이 성당은 

울리히 쯔빙글리(Ulrich Zwingli, 

1484년 1월 1일-1531년 10월 11

일)가 목회하며 종교개혁을 외쳤

던 곳이었다고 한다. 이 성당을 일

명 ‘종교개혁의 어머니 교회당’이

라고 부른다고. 

그로스뮌스터 성당은 취리히에

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라고 소개

했다. 카롤링 왕조시대의 건물로 8

세기경에 세워졌지만 지금 남아있

는 건물은 11세기부터 13세기에 

건축됐다고 가이드는 설명했다. 

이 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스위스 최대의 건물이며, 

정문 양쪽에 위치한 2개의 둥근 탑

이 인상적이었고, 내부에는 자코메

티가 제작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돋

보였다. 

이 성당을 둘러보며 쯔빙글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루터와 칼빈의 그늘에 서 있던 

쯔빙글리(Ulrich Zwingli, 1484-

1531)는 종교개혁의 세 번째 인물

로 볼 수 있다. 쯔빙글리는 루터보

다 7주 늦은 1484년 1월 1일 스위

스의 작은 도시 빌트하우스에서 부

유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

의 가문은 대대로 그 부락의 촌장

을 역임해왔고, 그의 아버지는 당

시 시장이었다고 한다. 외할아버지

는 카톨릭 사제였다. 쯔빙글리의 

삼촌은 대학 학장이었는데, 쯔빙글

리는 삼촌을 통해 신학교육을 비롯 

새로운 학문 조류였던 인문주의에 

대한 눈을 뜨게 된다. 

쯔빙글리는 10세 때 라틴어문법, 

음악 그리고 변증학을 배웠으며, 

열성적인 그의 부모는 영특했던 쯔

빙글리를 아주 어릴 때부터 외지로 

유학을 보냈다. 베른 대학과 비엔

나 대학을 거쳐 1502년 바젤 대학

에서 당대 최고학자인 에라스무스

의 개혁 사상을 소개받아 인문주의

자가 됐으며, 후일 에라스무스를 

직접 만나 그와 학문적 교제를 나

눈 후, 서신을 교환하며 절친한 사

이가 되어 더욱 철저한 인문주의자

가 됐다. 

쯔빙글리의 신학과 종교개혁 사

상

쯔빙글리와 루터는 모두 캐톨릭 

교회의 화체설, 즉 성찬식 때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

한다고 믿는 구교의 교리를 반대했

다. 루터는 임재설을 주장했다. 성

찬식 때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임재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츠빙글리는 성찬에서의 그

리스도의 육체적 임재를 강하게 부

정했다. 그는 성찬은 감사와 기념

의 공동식사라고 이해했다. 루터의 

‘임재설’과 쯔빙글리의 ‘기념설’을 

두고 서로는 신학적 입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깨지

고 말았다.

더구나 캐톨릭에 맞서 교회개혁

을 이루어 가면서 그가 반대했던 

제도가 스위스의 용병제도. 스위스 

군인들은 용감하기로 소문이 나서 

주변 국가에서 이 나라 군인들을 

사가려고 다투다시피 했다. 그 상

품화된 군인들 때문에 가난하기 짝

이 없던 스위스 국민들은 먹고 사

는 문제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

다. 알프스 산에 둘러싸여 경작지

가 부족했던 탓에 스위스는 지금과

는 달리 가난한 나라였다. 그러나 

부작용도 많았다. 용병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돈을 벌어 고향에 돌아와

서는 방탕한 생활에 빠져 사회적 

문제가 됐다. 그래서 츠빙글리는 

용병을 반대했다. 당연히 스위스 

국민들의 반감을 사게 됐다. 

또한 루터나 칼빈처럼 그는 대작

을 남기지 못했다. 종교개혁에 관

한 문헌적 공헌이 빈약한 점도 다

른 종교개혁자들에 비해 츠빙글리

가 비교적 덜 알려진 이유가 됐다.

쯔빙글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

던 그로스뮌스터 예배당 앞에는 그

의 동상이 서 있었다. 한 손엔 성

경, 한손에 칼을 들고 있다. 종교개

혁은 결국 정치개혁과 분리될 수 

없었던 그의 생애를 말해주는 듯하

다.

프라우뮌스터 성당 & 

쌩피에르(St. Peter) 

교회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행하

라!”고 외쳤던 쯔빙글리의 도시 취

리히엔 또 하나 샤갈의 스테인드 

글래스로 유명한 프라우뮌스터 성

당이 서 있다.

그로스뮌스터와 마주보고 있는 

이 성당도 유서 깊은 성당이다. 

853년 동프랑크 왕국의 루트비히 

2세에 의해 수녀원으로 세워져 그 

후 12세기부터 14세기 때의 고딕 

양식의 사원으로 개조해 현재의 모

습을 갖게 됐다고 한다. 

종교개혁 이후 화려한 양식이 배

제된 채 시청사의 별관으로 사용된 

적도 있으며, 1969년 성경에 기초

한 내용으로 샤갈이 스테인드 글라

스를 제작해 일약 세계적으로 유명

한 성당이 됐다. 

또한 취리히에서 가장 오래된 성

당이라고 하는 성 피터 교회의 모

습도 일품이었다. 

스위스에서 가장 큰 시계탑이 있

는 교회로 알려진 이 교회는 로마

의 성채가 있었던 뒷편 언덕인 린

덴호프힐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곳

은 원래 로마시대 쥬피터 신전이 

있던 자리로 8-9세기경에 처음 교

회가 세워진 후 여러 차례 중건을 

거쳤으며 13세기에 지어진 로마네

스크 양식 구조의 건물이 일부 남

아 있었다. 

13세기에 지어진 뾰족한 첨탑을 

지니고 있으며 그곳에 지름이 약 

8.7m이며, 시침이 3m, 분침 4m로 

유럽 최고의 크기를 자랑하는 시계

가 있었다. 원래 이 탑은 1911년까

지 화재 감시대로 사용됐던 곳으로 

실제로 감시원이 거주하면서 화재

의 발생 방향을 깃발로 알리는 역

할을 했었다고 한다. 건물의 내부

에는 핑크오렌지 빛의 대리석 기둥

이 정교한 치장벽토, 수정 샹들리

에와 함께 부드럽고 화려한 바로크 

양식의 회의장이 있다고 한다. 

취리히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도

시이다. 취리히 수도권에는 약 200

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을 만큼 인

구가 많은 곳이라고 한다. 뿐만 아

니라 취리히는 스위스의 주요 상업

적 문화적 중심지이자 때때로 스위

스의 문화수도로 불리운다고 한다. 

이곳에 세계축구연맹(FIFA) 본

부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녹색도시

로 불릴 만큼 강과 호수와 산이 아

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호수

를 봐도 산을 봐도 감탄이 절로 나

오는 아름다운 스위스. 이곳 취리

히에서 1박을 한 후 독일 하이델베

르그로 향했다.  
<이성자 기자>

[제 4차 종교개혁발상지 학습여

행 안내 ]

크리스천위클리(발행인 조명환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

념하며 제 4차 종교개혁발상지 학

습여행을 실시한다. 

9월11일~23일까지 12박 13일 

동안 진행되며 영국, 프랑스 스위

스, 독일, 체코등을 순회 방문하며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밟게된

다. 

경비는 $3,900.- 자세한 것은 

(213)383-2345나 cweeklyusa@

gmail.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47년간 목회한 그로스뮌스터 성당엔 한 손에 성경, 한손엔 칼 든 동상 있어

성찬 기념설로 루터와 결별...문헌적 공헌 빈약해 종교개혁자 중 덜 알려져

종교개혁 500주년...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발상지 학습여행 동행기 (3)

스위스 취리히…제 3의 종교개혁자로 불리는 쯔빙글리를 찾아 

유럽 최고의 크기를 자랑하는 시계탑(후라우민스터성당) 칼빈이 목회했던 쌩피에르 교회에서 기념 촬영 한 손엔 성경, 한손에 칼을 들고 서있는 쯔빙

글리의 동상 앞에서 기념촬영.


